
檀國大學校 附屬

開館二十一周年紀念

第 二 十 回  학술세미나

第二十一回  특  별  전

▪서울 중계동 출토 星州李氏 大司憲 彦忠(1524-1582) 服飾類

▪朝鮮時代 馬上衣類

  학 술 세 미 나：2002. 5. 2(목) 10：00 ~ 12：30

     난파기념음악관

  특    별    전：2002. 5. 2 ~ 5. 17

     본 박물관 중앙홀 및 전시실





開館 二十一周年紀念

第二十回 학술세미나 및 第二十一回 特別展에 즈음하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은 1999년 3월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과 중앙박물관을 통합하

여 민속․복식분야와 고고․역사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속․복식분

야의 개관기념행사를 종전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며 올해로 개관 21주년을 맞이하여 제20회 

학술세미나와 제21회 특별전을 기획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은 세계인의 관심 속에 2002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달입니다. 한국

을 방문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방문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계획되고 있는 이 때 

우리 박물관에서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제21회 특별전에서는 두 건의 전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첫번째는 星州李氏 大司憲公 彦忠(1524～1582)墓에서 출토된 출토복식 특별전입니다. 지난 

2000년 4월 서울 중계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조선전기 당상관의 복식문화 일면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壬午年 말의 해를 맞이하여 말 위에서 착용하였던 조선시대 馬上衣類 특별전

입니다.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는 시기에 우리의 기마복 전시로 수준 높은 복식문화를 선보

이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또 제20회 학술세미나에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星州李氏 都正公派 李相仁 회장님을 비롯하여 문중 여

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5월 2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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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記錄畵의 제작 배경과 畵風의 변천

－15世紀부터 朝鮮末까지 紀年作을 중심으로－

이 원 복(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1. 머리말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지만 모든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를 담고 있으니 역사 그 자

체이기도 하다. 혹자는 美術史를 일반문화사의 한 분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기록중심의 文

獻史와 달리 造形言語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문화사와 구별된다. 객관을 

표방하는 역사서술에 있어서도 기록자의 관심사와 주관에 의해 실제와 달리 묘사될 수 있

다. 반면 미술사에 있어서는 조형언어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 우리는 해당 시대에 대한 보

다 사실에 가까운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 문화의 황금시대라 불리우는 조선 후기 시대상은 

김홍도나 신윤복 그리고 김득신 등이 남긴 풍속화를 통해 다른 어떤 역사기록보다 선명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은 목적에 따라 제작배경과 감상의 대상이 다르다. 漢字文化圈에 있어 그림은 글씨와 

더불어 미술의 제 분야 중에 첫 번째 위치를 점한다. 인간 거주 공간에 있어 그림의 첫 번



- 8 -

째 기능은 장식이겠으나 점차 순수감상의 대상으로 변천하게 된다. 하지만 철저하게 기록적

인 목적에서 제작된 그림의 분야도 줄기차게 지속된다. 예조산하 圖畵暑에 속한 화원들의 

임무 중에는 궁실 안팎에서 일어나는 기념적인 행사를 그리는 것도 포함된다. 각종 儀軌圖

와 임금의 초상인 御眞 및 공신 초상 제작, 사신 파견 등 대외관계의 기록화가 대표적이다. 

 1970년대 이후로 한국회화사는 학자의 수나 발표 논문의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미술사 범주

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큰 발전이 있었다. 화가 개인에 대한 연구, 시대화풍, 화풍의 대외교

류 그리고 장르별 연구 등 주목할 만한 업적들이 가시화되었다. 특히 조선회화의 특징과 독

창성 규명의 측면에서 살핀 진경산수, 초상화, 풍속화, 계회도, 의궤도, 불화 등에 대한 연구

가 돋보인다 하겠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가 이루어진 궁중 의궤도나 선비들의 계회도는 제

외하고 15세기 조선 초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록화를 시대순에 입각하여 제작 배경과 

화풍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2. 記錄畵의 제작 배경

  기록화는 제작 배경이 일반 鑑賞畵와는 구별된다. 감상보다는 기념적인 행사의 기록이란 

점에서 일견 藝術的인 成就와 완성도보다는 행사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며 事實的인 묘사가 

우선된다. 고도로 숙달된 專門的인 技能이 요구된다 하겠다. 기록화 중에도 작품성의 측면

에서 즉 감상의 대상으로서도 간과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기록화는 넒은 의미로는 

모든 그림이 다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를테면 사진이 없던 시대이기에 초상화 또한 기록

적인 성격이 크다. 御眞의 경우 이 제작에 참가한 화원은 화가 개인에게 명예일 뿐 아니라 

화가의 역량 그 자체를 의미한다. 목적 하에 제작된 것이기에 熱과 誠을 기울인 그림들인 

점을 우선 들게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첫 번째로 궁실 위주, 국가행사 등 공적인 기록

화들을 꼽게 되며 나아가 일반 사대부의 각종 계회도 및 시대가 내려오면서 중인들의 詩會

까지도 포함된다.

  주지되듯 우리 민족은 기록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각별하다. 각종 官撰書

籍 외에 個人文集 또한 상당수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外侵 속에 종이와 비

단에 그려지고 쓰여진 각종 서화들의 운명은 비극적이 아닐 수 없으니 散逸된 것이 적지 

않다. 한국회화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17세기 이전의 서화자료는 매우 零星하다. 吳世昌

(1864-1953)이 1928년 편찬한 󰡔槿域書畵徵󰡕에 의할 때 삼국시대로부터 20세기 초까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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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서화가 수는 1117명에 불과했으니 이 가운데 서예가를 뺀 그림 및 그림과 글씨를 함께 

그린 사람의 수가 700명을 조금 넘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규장각 의궤에 대한 연구를 통

해 1600년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300년 남짓한 시기에 활동한 전문 직업화가인 畵員의 

수만도 2000명을 넘게 확인되었다.1) 이들 모두는 기록화에 참가한 화가들이기도 하다.

  一定行事에 대한 기록화들은 한 점이 아닌 여러 점 제작된 것, 또한 시대가 내려오면서 

상태가 훼손되었을 시 다시 제작하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그려졌을 때 초상의 예처럼 

옛 기법대로 처음 것을 그대로 충실하게 베껴 그리는 臨模의 경우도 있지만 산수적인 요소

를 갖춘 그림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다른 면이 보여 제작 시기에 따른 구별되는 시대 화

풍을 반영한다. 본고에서는 처음 그린 것과 나중에 다시 제작된 것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화풍의 변천을 살펴보려 한다. 

3. 기록화의 범위와 종류

  전술했듯 모든 예술품은 그 자체가 시대의 산물이기에 기록적인 성격을 지니기에 회화 

모두가 기록화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미술사학계의 회화사 연구에 있어서 山水畵에 干

紀가 분명하게 일반 사대부들의 계회도에 대한 관심과 고찰은 기록화에 대한 첫 단추를 끼

거나 첫 발을 내민 것에 비견된다. 비록 그린 화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계회에 참가한 이

들이 실존인물로서 그들의 활동 연대 뿐 아니라 모임이 이루어진 연대에 대한 명확한 기록

이 있어 시대 화풍 이해에 매우 긴요한 것들이 아닐 수 없다. 문헌기록에 의할 때 관료국가

인 고려시대부터 사대부간의 계모임은 시작되었으며 조선조에도 지속되었으며 후기에는 신

분의 벽을 넘어 중인들도 같은 양상의 모임을 열었다.

  기록화를 대상으로 한 전시로는 우선 풍속화를 대상으로 한 국립박물관의 《이조인의 생

활 풍속화전》(1961.6)과 금년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조선시대 풍속화》(2002.3.12~7. 

14), 그리고 간송미술관에서 1976년 봄에 열린《한국풍속화》와 1988년 가을에 열린 《한국

진경풍속화》를 들 수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72년 최초의 기록화전으로 

《朝儀士俗圖展》을 열었고 이어서 지난해 대규모의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2001.5.5~ 

6.30)를 개최하여 기록화를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1) 박정혜, ｢儀軌를 통해 본 朝鮮時代의 화원｣, 󰡔미술사연구󰡕 제9호 (미술사연구회, 1995, 12), pp. 2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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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화의 측면에서 가장 풍성한 자료로 남겨진 것은 궁중행사를 그린 각종 의궤도이다.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더불어 자료적인 역할이 큰 󰡔조선시대 진연 진찬 진하병

풍󰡕(국립국악원, 2000), 󰡔조선시대 연회도󰡕(민속원, 2001),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고려대학

교 박물관, 2001) 등이 연이어 간행되어 자료적인 가치가 크다 하겠다.

4. 기록화의 變遷의 例

  1) 十老圖像契軸(그림1)

  이 그림은 지금까지 전시회 등을 통한 본격적인 일반공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1996

년 6월 21일 전북향토문화연구회와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에서 개최된 ‘貞夫人淳昌薛氏의 文學과 藝術’ 세미나의 결과 보고서로 그 이듬해인 1997년에  

간행된 논문집에 원색도판으로 게재되었다.2) 같은 주제로 그려진 그림으로 󰡔십노도상계축󰡕
이 있는데, 高靈申氏 문중의 申吉秀 소장작이며 채색의 사용 없이 수묵만으로 그렸다.

 (左半)

 (右半)

필자미상(1499), 지본채색, 38.0×208.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1> 十老圖像稧圖

2) 󰡔貞夫人 淳昌薛氏의 文學과 藝術󰡕(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7.10)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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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氏門中의 또 다른 개인소장으로 역시 水墨만으로 그렸으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있는 

것도 있다. 十老祠 소장으로 아마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로 제작시기가 사료되는 훨씬 

후대에 이를 두루마리 형태로의 확대한 큰 그림은 眞彩를 사용해서 그렸는데 화격은 떨어진

다. 18세기 말인 1790년 김홍도가 강세황의 청에 의해 이를 수묵만으로 옮겨 그린 화첩형태

의 것이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민화풍으로 그린 것 등 지금까지 6건이 알려

져 있다.3)

  <십노도상계축>은 고려시대부터 유행한 계회를 그린 것으로, 배경에 산수비중이 크고 인

물이 적게 묘사된 16세기 이후의 것으로 현존하는 <하관계회도>․<미원계회도> 등과는 구별

된다. 마치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한 인물처럼 나열되어 있는데 16세기 계회도보다 고려양

식에 가까운 고식으로 사료된다. 이 모임을 마련한 주인공은 申叔舟(1417-1475)의 아우 申末

舟(1429-1504)로 그는 은퇴한 뒤 전북 순창 남산 정상에 歸來亭을 짓고 살았다. 그가 71세 되

던 해인 1499년 중국 唐代 白樂天의 <洛中九老圖>를 본따 같은 마을 李允哲․安正․薛山

玉․張肇平 등 9명의 노인과 함께 계회를 개최하였다. 

  이들 這間의 사항은 후손 申景濬(1712-1781)의 문집인 󰡔旅菴集󰡕의 ‘十老契軸後序’에 언급되

어 있다. 이 문집에 의하면 모임의 서문뿐 아니라 그림까지도 신말주가 그린 것으로 기록되

어 있어 주목된다. 계회도는 주지되듯 참여한 노인들의 수만큼 제작했으니 처음부터 10축을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조선초기 그림 중에 일본 平田紀念館에 李秀文(15세기)이 그린 <香山

九老圖> 六曲屛風 두 틀이 전해지나(紙本水墨 各145.5×312.6cm) 산수를 배경으로 인물이 크

게 등장한 도석인물화나 고사인물화 범주로 사료되며 9인의 주인공 외에 시중드는 동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십노도상계축>은 마치 중국 江蘇省 南京博物院에 있는 南朝(5-6세기)時代 塼에 새겨진 <竹

林七賢>과 구성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신말주의 부인인 정부인 설씨(1428-1508)가 1482

년 제작한 보물 제728호인 󰡔勸善文帖󰡕내의 그림인 <광덕사부도암도>와 글씨를 함께 비교할 

때 필치의 고풍스러움과 餘技畵家의 자유스러움 등 親緣性과 同時代性이 감지된다. 이 그림

에 등장한 6명의 시중드는 여인은 조선시대에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 그려진 기녀그림이 아

닐 수 없다.

  이 계축은 원래 10점이나 제작되었으나 오늘날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십노사의 구장품

이었던 현 호암미술관 소장품이다. 근 300년 만에 김홍도(1745-1806이후)가 그린 이모본(그림

3) 이원복, ｢十老圖像稧軸에 관한 硏究｣, 제9회 동악미술사악회 월례발표(2000, 12) 󰡔동악미술사학지󰡕 제3호 게

재 예정(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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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 원화와 달리 등장인물 끝 부분에 차를 준비하는 인물이 보이며 이는 김홍도가 삽입한 

것이 분명하며, 화면에 등장한 각종 도자기 용기들 또한 김홍도 것이 오히려 중국적이어서 

차이를 보인다.

김홍도(1790)필, 지본수묵, 33.5×28.7cm, 호암미술관 소장

<그림2> 十老圖像稧圖

  2)宣祖朝耆英會圖

  기록화적인 성격이 짙은 각종 의궤도에도 기녀들이 등장한다. 여러 명이 함께 그려지는데 

연회에서 춤을 추거나 侍立한 형태들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 알려진 작품들로는 

1533년경 제작된 홍익대 박물관 소장의 <中廟朝書筵官賜宴圖>, 1550년경 것으로 비교적 인물

이 크게 등장해 복색을 살피기 쉬운 <戶曹郞官契會圖>, 1585년에 그린 서울대 박물관 소장

의 <宣祖朝耆英會圖> 등이 있다. 이중 <기영회도>는 정2품의 실직을 지낸 만 70세 이상의 

문과출신 원로 사대부를 예우하기 위해 설치된 耆老所에서 잔치를 베푼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참가한 사람 모두에게 주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여기서 소개되는 기영회 중 가장 큰 <宣祖朝耆英會圖>는 (絹本彩色 113×128.5㎝) 연전 미

국에서 국내로 되돌아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하여 소장하게 된 것이다(그림3, 유물번호, 

新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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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미상(16세기 후반), 견본채색, 153.0×12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3> 宣祖朝耆英會圖

  또한, 東垣 李洪根(1900-1980)선생 기증품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된 동일인들이 등장하

는 또 한 폭(東垣 2910, 絹本彩色 109.2×61.6㎝)이 있어 같은 내용이 3점이나 현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4)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들은 녹색 상의를, 춤추는 여인들은 황금색 상의를 입고 있으

며 머리형태도 서로 구별된다. 화면내의 인물은 비교적 크게 나타나 있고 朱漆한 각종 목칠공

예 속한 기물들이 또한 사실묘사로 실제 모습을 잘 전해준다. 이를 통해 이 보다 35년 앞서 제

작된 <호조낭관계회도>에 있어 난간 밖에 앉아 있는 일곱 여인들은 단 아래 마당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음식과 관련된 이들로 주인공 7인의 음식 시중을 드는 기녀들로 생각된다.

  3) 使臣行列圖

    ① 仁祖14年通信使入江戶城圖

  임진왜란 이후 양국의 국가 정상화를 위해 일본측 요청에 따라 선조 40년(1607)을 시작으

로 순조 11년(1811)까지 12차례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따금씩 조선

4) 유옥경, ｢1585년 <宣祖朝耆英會圖> 고찰｣, 󰡔동원학술논문집󰡕 3,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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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를 마치 속국이 종주국에 때맞추어 물건을 바친 朝貢인 양 糊塗하기도 했다. 500명 

내외의 조선통신사 구성원 중에는 사자관‧의원‧화원 등 중인직 말단관리들도 포함되었다. 

화원은 1명에 불과하나(5차‧10차는 예외) 제반행사의 공적임무 외에도 일본인들의 서화요청

에 따른 그림 제작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에 화원들이 일본 도처에서 체제 시 남긴 그림들

이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를 증거하듯 일본 내에 깊숙이 비장 되었던 것들이 하

나 둘씩 공개되었다. 이 중 국내에는 畵跡이 남아있지 않은 화가들의 그림들이 발굴되어 조

선회화사의 입장에서도 주목된다.

  통신사행이 주제가 된 일본 측 그림으로는 일급화가들이 참여한 것들로 수십 미터에 이

르는 두루마리[卷]나 여러 틀 병풍으로 된 화사하고 섬세한 육로의 <行列圖>와 해로의 <曳

引船團圖> 등을 먼저 꼽게 된다. 행렬도는 배경 없이 등장인물만 나타낸 것들로 통신사 일

행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한 성격의 그림들도 있다. 또한 기록화적인 성격 외에 

천년 고도인 쿄토의 축제를 배경으로 등장시킨 <京都春秋景圖>와 어용화가인 카노 마수노부

(狩野益信, 1625-1694)가 그린 <通信使歡待圖>와 같은 화려한 병풍으로 제작된 것, 판화로 제

작된 것들로 우끼요에(浮世繪) 수법으로, 후지산을 배경으로 대각선 구도로 나타낸 것, 통신

사 일행이 일본의 대표적인 유학자 문인들과 만나 詩會를 여는 정경을 나타낸 것도 있다.

  4차 통신사행의 부사였던 金世濂(1593-1646)은 카노 산세츠(狩野山雪, 1590-1651)가 그린 중

국 역대성인들의 초상에 찬문을 남기기도 했다. 화가나 의원들이 만나 교류를 하는 장면을 

나타낸 그림들도 적지 않게 남아있다. 하나부사파를 이룬 하나부사 이초(英一蝶, 1652-1724)

는 통신사 일행인 조선의 한 젊은이가 말 위에서 글을 쓰는 <馬上揮毫圖>를 남기고 있어 

흥미를 끌며, 어용화사 카노 쓰네노부(狩野常信, 1636-1713)는 1711년 제8차 통신사행의 정사

였던 趙泰億(1675-1728)의 초상을 남기고 있다. 이 외에 조선통신사의 복식이나 인물을 그린 

것들, <釜山浦鳥瞰圖>와 <草梁倭館圖>처럼 지도적인 성격의 그림, 기병무예(騎兵武藝)이기도 

한 말 위에서 벌리는 각종 재주를 그린 <馬上才>는 그림 외에 판화로도 다수 제작되었다.

  국내에 남아있는 우리측 조선통신사 관계 그림은 공적인 성격의 기록화보다는 감상화 범

주의 것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仁祖14年通信使入江戶城圖>는 1636년 제4차 통신사행으로, 

일본인이 그린 행렬도와 달리 우에서 좌로 행하는데 당시 참가한 화원은 金明國(1600-1663이

후)으로, 그가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그림 내의 등장인물이 작게 나타나 있으나 비교

적 사실적인 묘사로 당시의 복색과 행렬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그림4)

  1748년 10차 때 李聖麟(1718-1777)이 남긴 橫卷의 <槎路勝區圖>는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 

강호에 이르는 과정을 30폭에 나눠 그린 두루마리이다. 이 가운데 제 22폭인 <越州舟橋>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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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일행을 건너기 위해 마련한 배다리를 보여 주며, 일본 도처의 풍경을 나타내는 실경

산수의 범주에 드는 그림이다. 동래부사가 초량왜관에서 일본사신을 영접하는 내용을 담은 

<東萊府使接待使圖>는 모두 10폭으로 된 병풍으로 鄭敾(1676-1759)이 그린 것으로 전칭되며 

같은 주제의 병풍이 몇 틀이 더 알려져 있다.

 

필자미상, 30.7×595.0cm, 지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4> 仁祖14年通信使入江戶城圖

  일본 현지에서 그렸던 조선에서 그려 가져갔던 조선 통신사와 관련된 그림들에는 화가 

자신의 관서 앞에 ‘朝鮮國’을 적고 있어 구별된다. 그림의 내용은 산수, 화훼, 사군자, 영모, 

도석인물화 등 다양한 장르가 망라된다. 이 중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達磨, 壽老人, 布袋

和尙 등 수묵위주의 禪宗畵들이 주목된다. 이는 일본인들의 수요에 의해 현지에서 제작된 

것들로 減筆의 빠른 필치로 일정시간에 다작이 가능한 소재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상황

이고 보니 대작들이 없는 바는 아니나 소품들이 대부분을 점하며 채색의 사용 없이 수묵(水

墨)만으로 그린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현실적인 여건이 크게 좌우되었으리라 짐작된다.

    ② 朝天圖(그림5)

  조선건국 이후 중국에는 일년에 동지사, 정조사, 성절사, 천추사 등 네 차례 정기적으로 

연행하였으며 비정기적인 사행으로 사은사, 주청사, 진화사, 진위사, 진향사 등 500년간 이천 

회 이상을 다녀왔다. 육로로 갈 때 2049리로 28일간 걸리며 수로를 이용할 때는 40일간 5660

리 걸린다. 중국의 경우도 화원이 참가했으며 매회 예외 없이 기록화를 제작했으나 이 관계 

그림의 전래 예는 매우 드물다. 明나라 때는 天朝인 중국에 조근한다는 의미로 朝天使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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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었고 淸 이후에는 북경에 간 사행이란 의미로 燕行使라 지칭하였다. 조천사 탄생의 배경

은 1623년 仁祖反正에서 비롯된다. 당시 중국은 명․청 교체기였다.5)

필자미상(18세기), 지본담채, 34.6×40.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5> 朝天圖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현존하는 조천도는 5점에 이른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燕

行圖幅>,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航海朝天圖>와 <朝天圖>, 군사박물관 및 정신문화원 장서각 

소장첩이 알려져 있다. 이들 모두는 25점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과 끝에 사신

으로 떠나가는 일행과 이들을 배웅하는 인물, 귀환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다행이 洪翼漢

(1856-1637)의 󰡔花浦朝天航海錄󰡕이 남아있어 그 내용에 대한 비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소개되

는 조천도는 그 첫 장면인 <旋槎浦>이다. 그러나 이 그림은 17세기가 아닌 18세기에 옮겨 

그린 것으로 사료된다.

  4) 赴任行列圖

    ① 安陵新迎圖(그림6)

  부임행렬도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安陵新迎圖>가 비교적 일찍 알려져 있

다. 이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나 세부를 살필 때 김홍도 한 사람이 아닌 합작

5) 이원복, ｢朝天圖考｣, 한국미술사학회 제123회 월례발표, 󰡔미술사연구󰡕제233호 게재예정(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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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일 가능성이 높다. <安陵新迎圖>는 본고에서 부분 도판으로만 제시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덕수궁 6441) 외에도 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에 한국실 대여유물 현지 

관리관으로 갔을 때인 1994년 겨울(11.25-12.7) 동 박물관에 기탁중인 동일제목의 두루마리  

를 실사한 바 있으며 바로 이 그림은 후에 한 학술잡지에 게재되기도 했으며6) 현재는 동 

박물관에 수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傳 김홍도(1786)필, 지본채색, 25.3×633.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6> 安陵新迎圖

  여하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또한 등장인물의 얼굴에 비해 다리 부분에 있어 필력이 

섬약하여 한 그림 내에 구별되는 필치가 보여져 김홍도 혼자만은 아닌 공동제작으로 보기도 

한다. 이 그림은 몇 차례 특별전과 상설전에 전시되기도 한 비교적 잘 알려진 그림으로 화

면 좌단 끝에 첨부된 墨書에 의해서 樂山軒이란 사람의 부친이 1785년 安陵에 목민관으로 

부임할 때의 행렬로 김홍도가 42세 때인 1786년, 즉 행사가 있었던 그 이듬해 제작된 그림

이다. 이 그림에선 6미터가 넘은 크기에 백 수십 명이 동원된 긴 행렬에 걸어가거나 말탄 

一群의 기녀들이 등장한다.

  제작 연대가 선명하고 등장인물을 비롯해 깃발․가마․樂隊들의 그림 내용을 묵서로 쓴 

점, 그리고 복식 하나 하나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큰 그림이 아

닐 수 없다. 행렬 속 인물 중 기녀는 중간지점 쯤에 등장하는데, 악대 뒤를 따르는 4명의 

6) 󰡔HOPES AND ASPIRATIONS - DECORATIVE PAINTING OF KOREA󰡕,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1988, pp. 52-53, p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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妓生은 주로 노래 부르는 이들로 생각된다. 남색치마에 노랑저고리, 옅은 하늘색에 연두색 

저고리를 입고 있고 이들 중 두 여인은 손에 검은색 천조각을 들고 있다. 이인문의 그림으

로 보기도 하고 松水居土의 <美人圖>에서 왼손에 검은 자주색 천조각을 든 것과 같은 종류

라고 여겨진다. 몇 사람 건너 말탄 婢騎층들과 가족들이, 그리고 그 뒤로 나귀를 탄 童妓와 

역시 발목 윗 부분을 동여맨 두 기녀 등 4명이 함께 등장하며 끝 부분 가까이에 홀로 백마

를 타고 장옷을 두른 妓女가 등장한다. 남색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었고 트레머리는 아니나 

품위가 느껴져 기녀 중에선 위력있는 인물로 여겨진다. <안릉신영도>는 기생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주는 자료적인 가치 또한 큰 그림이다. 

    ② 新溪縣令赴任圖(그림7)

  <안릉신영도>와 그림의 구성 및 내용에 있어 유사성이 큰 그림으로 <新溪縣令赴任圖>가 

호암미술관에서 새천년 특별기획전(1999.12.10-2000.2.27)으로 개최한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그림은 전자보다 작은 규모이나 그림의 주인공과 제작년도를 밝힌 

기록이 첨부되어 주목된다. 인물의 등장은 보다 자유스럽고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 짜임새와 

구도 및 구성 및 표현기법에 있어 완숙미를 더한다. 다만 규모가 적어 등장된 기녀의 수도 

네 명에 불과하다.

필자미상(1812), 지본담채, 38.0×173.0cm, 호암미술관 소장

<그림7> 新溪縣令赴任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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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은 영조의 셋째 딸과 혼인한 朴明源(1725-1790)의 증손자인 朴齊一이 1802년 新溪縣

令으로 부임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임은 그 始末을 兪漢芝가 적고 있다.

  <평안감사환영도>는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대작 3점으로 된 것 외에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 세칭 <淡窩洪啓禬平生圖>로 불리우는 병풍의 제3면에 <平壤監司赴任> 장면이 등

장되기도 한다.

  한 장의 장지에 그린 <신관도임연회도>는 2001년 봄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인 <朝儀士俗,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2001.5.5-6.30)를 통해 비로소 일반공개가 이루어진 

그림이다. 구체적인 지역명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그림의 주인공 또한 평양감사일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아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언덕과 같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

는 시각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虎皮를 깐 의자에 앉은 주인공 감사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 

크게 부각시켰다.

  실내에 큰 트레머리의 남색치마와 노랑저고리 그리고 붉은 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은 두 

여인이 儒巾을 쓴 儒生과 대칭의 위치에 등장되는데 이들도 기생으로 보인다. 마당 중심에 

劍舞를 추는 두 舞姬와 한켠에 앉아 있는 네 여인들 또한 기녀인 바, 이들이 입고 있는 의상

은 전술한 두 가지로 8명 모두 기녀로 생각된다. 극히 제한된 채색을 사용한 그림이나 인물

의 의습선에 二重의 輪郭線이 일률적으로 드러나 이를 제작한 시기는 19세기 중엽으로 본다.

  5) 中人契會圖

  17세기 이래로 閭巷文人 또는 委巷文人 등으로 지칭되는 중인층의 모임의 시사가 두드러

져 문학사에서 중시되어 왔다.7)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국문학 및 역사학계에 이루어

져 상당한 조명이 이루어져 있다. 실제 그들의 詩會 등 모임 광경을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나타낸 그림들이 유전되고 있어 자료의 측면에서도 크게 주목된다. 최근 특별전 등을 통해 

이 주제의 그림 몇 점이 공개되었다. 이 중에 松石園詩社와 관련된 두 그림과 壽甲契會圖, 

修稧圖卷을 중심으로 다루려 한다.

  이 주제의 그림은 풍속화의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화가에 따라서는 단순한 

기록화의 영역을 벗어나 조선그림의 어엿함을 드러낸 격조높은 畵境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

다. 김홍도나 이인문이 남긴 송석원시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 시기의 그림들이 이 예에 든다 

7) 성범중, 󰡔松石園詩社와 그 文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1)

천병식, 󰡔朝鮮後期 委巷詩社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8)

강명관, 󰡔朝鮮後期 委巷文學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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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또한 이 주제의 그림들은 19세기 것들이 주로 남아있다. 현재로부터 멀지 않다는 시

기적인 이점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 가능성의 큰 그림들이다.

  조선왕조에 있어 중인 출신들이 주축이 된 委巷文學의 등장은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무렵으로 봄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들의 활동이 보다 노골화됨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중인시사의 활동은 18세기 전성기를 거쳐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쇠퇴하

는 것으로 보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그림 자료로는 19세기 것들이 주를 이룬다.

    ① 松石園詩社帖

  이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문학단체가 인왕산 아래 옥류동의 松石園에서 결성된 松石園

詩社이다. 이 모임은 玉階詩社, 西社, 西園詩社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모임의 수장은 千

壽慶(?-1818)으로, 그는 빈한한 출신으로 자는 君善이며 호는 송석원, 송석도인이다. 이 모임

의 명칭은 바로 천수경의 호에서 연유된 것이다.

  모임의 동인은 다음과 같다. 효행이 뛰어났으며 1790년 監印所司準으로 서적편찬에 종사

했고 詩書에 두루 능했던 張混(1759-1828), 호가 好古齋로 규장각 서리를 지낸 金洛瑞, 車天

輅(1556-1615)의 후손으로 丁若鏞(1762-1836) 등과도 詩交를 갖고 무과급제를 하여 21세로 지세

포･겸이포의 만호를 지냈으나 곧 사직한 뒤 시문에 전념한 車佐一(1753-1809), 詩文의 천재로 

중국을 여러 차례 왕래하며 시로 명성을 크게 얻었고 83세로 사마시에 합격한 전무후무한 

기록의 보유자이기도 한 趙秀三(1762-1849), 영의정 金祖淳 (1765-1831)의 신임과 정조의 총애

를 깊이 받은 朴允黙(1771-1849), ｢송석원시사야연도｣에 추서를 쓴 馬聖麟(1727-1798이후), 漢

相이란 이름을 쓰기도 하며 임금 앞에서 시를 지었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조령 별장을 지낸 

王太 등이 있다.

  화원으로서는 김홍도, 이인문(1745-1824이후) 등이 이들과 교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최북(1712-1786)은 이들보다 훨씬 연상으로 비록 동 시사에 참여치는 못했으나 이들과 교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임을 주제로 한 󰡔松石園詩社帖󰡕은 개인소장으로 비장되어 오

다가 이 가운데 모임장면을 다룬 그림 2점만 이 액자상태로 꾸며져 한 화랑의 기획전을 통

해서 공개되었다. 즉, 이 󰡔송석원시사첩󰡕에 속한 두 그림은 <月夜詩飮圖>(그림8)･<松石園詩

會圖>(그림9)로 지칭된다. 이들은 영국 대영박물관과 독일 함부르크 미술공예박물관 및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등에서 순회 전시한 ｢한국미술5천년전｣(1984.2.15-1985.1.13) 유럽전시에 출품

되어 국외에서도 공개되었고, 앞서 <월야시음도>로 소개된 김홍도의 그림은 1991년 11월 이 

달의 문화인물 단원 김홍도전 및 1996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송미술관 및 호암미술

관이 공동 주최한 ｢김홍도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에도 출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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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1791), 지본담채, 25.1×31.8cm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그림8> 月夜侍飮圖

이인문(1791), 지본담채, 25.1×31.8cm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그림9> 松石園詩會圖

  송석원시사 동인들보다는 나이가 위인 이인문과 김홍도가 모임광경을 그린 것은 이 두 

사람 또한 시문에도 조예가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 모임의 위상에 대해서도 사뭇 긍정

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다. 이들의 모임을 178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림의 

대상의 된 때는 1791년 유두(6월 15일)이니, 이 시기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김홍도는 

藝檀에서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 해 1월 23일 김홍도의 스승이며 당시 藝苑의 총수인 강세

황(1713-1791)이 타계했고, 9월 22일 이명기가 주관화사인 正祖御眞 제작에 동참화사로 참여

하여, 그 공으로 10월 7일 掌苑署 別提에서 氷庫 별제로 전보되었고 이어서 연말인 12월 22

일 충청도 고을 원님인 연풍 현감이 되어 서울을 떠난다.

  이 두 그림은 낮과 밤의 광경으로 낮은 이인문이, 밤은 김홍도가 각기 그렸다. 조선중기 

축 형태의 문인계회도와 비교할 때 단순히 기록화적인 성격보다는 감상화적인 성격이 짙은 

점이 우선 눈에 띈다 하겠다. 이 두 그림에는 몇 년 뒤 마성린이 쓴 추서가 있는데,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 원래 이 화첩명이 󰡔玉階淸遊帖󰡕임과, 야경은 김홍도가 그렸고 이어서 이

인문의 낮 정경이 게재되었다. 야연도는 화면 상단의 ⅓을 비우고 그 여백에 만월이 등장되

는데 초옥은 천수경의 집인 송석원이 아닌 듯 왼쪽 하단에 ‘金氏雲林書所’의 묵서가 보인다. 

담장 내 마당에서의 주연으로 동자도 없이 9명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동인들로 생각된다.

  이인문이 그린 낮 경치 그림의 바위 한쪽에 있는 ‘松石園’의 묵서는 바위에 새긴 마애각

서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화가가 김홍도의 그림에서처럼 모임이 개최된 장소 즉, 천수경의 

집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9명이 등장한다. 

  이 그림은 40대 중반을 넘은 동갑내기로 서로 가까웠던 두 화원의 기량과 상호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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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특징, 그러면서도 수묵위주이되 담청과 담황의 가채로 투명하고 해맑은 조선 그림다

움의 일반적인 특징 요소들의 공통점 등 화풍의 친연성까지 보여주는 명품들로, 각기 대표작

의 범주에 드는 것들이라 하겠다. 비교적 논리적 구성과 구도를 보이는 이인문은 일정거리에

서 송석원 주변을 배경 속에서 나타내되 그가 즐겨 쓴 부벽준으로 바위를 나타냈고, 실제 소

나무들이 많은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늘씬한 소나무들이 전경으로부터 화면 중앙의 중경에 농

담을 달리한 무리지은 모습으로 등장되어 솔이 수목의 대종을 이루는 듯 보여진다.

  이에 대해 김홍도의 야경은 밤 경치라는 특징에 걸맞게 용필법보다는 용묵법이 돋보이며, 

화면 우측 중앙 바로 위에 인물들이 등장시켰으되, 부감법으로 집주위가 타원형 구도이다.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그 외각은 생략한 듯 점경묘사도 돋보인다. 그 또한 소나무를 즐겨 

그렸으되 밤풍경이어서 구별은 힘드나, 전경에 보이는 사립문 밖 버드나무는 그의 특징있는 

필치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수종이 다양함을 알려주는 잎의 형태가 다른 나무들, 무엇보다

도 어둠이 내렸음을 잘 보여주는 담묵으로 나타낸 몽롱한 분위기 처리는 화면상 제시에도 

언급했듯이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찌는 듯한 여름밤 구름과 달은 꿈속같이 아련한데

붓끝의 조화가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정신이 아뜩하여 가물가물한다.”

    ② 壽甲契會圖(그림10)

  󰡔수갑계첩󰡕은 비록 천으로 싼 첫 표지는 떨어져 나가 표지의 처음에 기록했을 명칭은 살

필 수 없다. 그러나 곧바로 첩의 서두와 말미에 있는 전술한 ‘壽甲’과 ‘契帖’의 두 篆書大字의 

작품명에 해당되는 묵서가 있다. 모임의 장면을 그린 그림은 단 1점뿐이나 매우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실제에 가깝게 전해준다.8) 본인 자신도 1758

년 즉, 무인년에 태어난 李肇源(1758-1832)의 6쪽에 걸친, 그리고 1814년 갑술년 음력2월에 쓴 

朴宗恒의 12쪽에 걸친 서언이 이 첩의 앞을 장식하고 있다. 이어서 전･예･해서 등 각종 서체

가 망라된 시문이 이어진다. 이어 蓮橋病夫･山樓居士 등 본명이 아닌 별호로, 또 梁明源 등 

본명으로 쓴 시들이 이어지며 말미는 박윤묵의 글로 끝난다. 이조원은 서문을 쓴 해에 홍문

관제학이 되었다. 그는 35세 때 식년문과계 장원, 36세 때 충청도 암행어사, 몇 차례의 청나

라 사행, 그리고 각 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고 봉조하가 되었으나, 59세 때 반역을 꾀했다고 

탄핵을 받아 흑산도에 위리안치되고 결국 1832년 처형되었으나 3년 뒤 신원되었다.

8) 이수미, ｢19세기 契會圖의 變貌｣, 󰡔미술자료󰡕 제63호(국립중앙박물관, 1999.11), pp. 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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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미상(1814), 지본담채, 29.0×36.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10> 壽甲契會圖

  그림의 구도와 내용을 살피면 조선후기 잘 알려진 <평생도>나 <回婚禮帖>, 왕실의 진찬의

궤 등 일련의 기록화를 통해 사뭇 익숙한 구도와 화면 구성으로 45도 각도로 옥내를 들여다

보는 시점으로 화면을 전개하고 있다. 이 그림과 더불어 친연성이 보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慕堂洪相公平生圖> 8곡병풍을 들 수 있다. 이 그림은 끝 폭에 있는 신축9월의 간기

와 ‘士能畵于瓦暑直中’의 관서에 의해 1781년 즉 김홍도 37세 작으로 비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과연 김홍도의 진적인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도 없지 않은데 국립중앙박물관

에서는 최근 김홍도 전칭작으로 명기하여 전시하였다.

  키가 훤칠한 세로 긴 나무, 동 평생도에서도 8폭 중 3폭에 나타나 있는 화면 하단에 걸린 

버드나무, 인물표현 및 선묘, 댓돌 아래의 이중의 석단, 건물 묘사와 시점에 있어서의 유사

점 등이 간취된다. 그러나 세부를 살필 때 수막새기와 끝처리에서 평생도는 오늘날과 비슷

한 흰색의 둥근 형태이나, 동갑의 중인모임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그 아래 네모난 석가

래 부연으로 사료되는 것만 보일 뿐이다.

  건물의 지붕 선들이 이루는 자연스러운 평행사변형 공간의 두 칸 마루에는 坐定한 22명의 

동인들이 예외 없이 갓을 벗고 있어서 마루 밖의 사람들과 구별된다. 술을 따르는 이나 6명

의 악사 및 남녀가객 둘 중 한 사람 등 모두 갓을 쓰고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각기 주칠한 

독상들은 받는 중이며, 모임의 주인공인 이들 22명은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누거나, 혹자는 담

뱃대를 들고, 술잔을 받거나, 두루마리를 펼쳐 보는 어린이들과 남자들, 음식상을 나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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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두 남자인 것도 알 수 있다. 여창과 달리 남창은 손에 쥘부채를 쥐고 있다. 대청 위

에 32명, 댓돌 주변과 뜨락에는 어린이 7명에 성인 11명 등 등장인물은 모두 50명이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전혀 언급이 없으나, 그림에 능한 화원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천

수경 또한 태어난 해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수갑계첩󰡕에 글을 남긴 것으로 미루어 1758년

생일 가능성을 추정하게 된다.

    ③ 修稧圖卷(그림11)

  수계도는 잘 알려진 것처럼 東晋에서 활동한 書聖 王羲之(321-379)가 353년 3월 3일 절강성 

소흥현에 위치한 회계산 아래 曲水 蘭亭에서 40여 명의 명사와 더불어 베푼 詩會인 난정수

계에 연원을 둔 그림이다. 이를 주제로 한 그림의 역사는 오래이겠으나 현존되는 것은 중국 

宋 이전은 드물며, 明에 이르러 唐寅(1470-1523), 錢穀(1508-1572), 仇英(1509-1559), 盛茂燁(17세

기), 전술한 번기 등의 유작이 현존되어 알려져 있다. 국내에 알려진 중국 것으로는 진부여

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고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당인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두루마리 한 

점이 東垣先生 콜렉션으로 1982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유물 가운데 있다.

劉淑(1827-1873), 1853, 지본담채, 30×800cm(전체), 개인 소장

<그림11> 修稧圖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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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동산방화랑소장품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는 趙泰億(1675-1728)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曲水圖>란 명칭으로 8곡 병풍이 소장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 대체

로 18세기 이후 것들이 유존되고 있는데 중국의 두루마리와 달리 병풍인 것도 구별되는 점

이며 이들은 대작으로 장식병풍의 성격을 지니며 화원에 의해 정교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이

라 하겠다. 물론 이와같은 병풍 외에도 소품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후기에 이

르면 화원을 포함한 중인들, 이른바 위항문인들에 의해 그들 자신 또한 그림의 주인공과 같

은 위치로 생각하게 되었으니 신분사회에 있어 이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수계도>는 1995년 여름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였다. 귀국 이전에 사진을 볼 수 있던 

필자로서는 우선 기쁨을 감추기가 어려웠으니 이른바 위항문인들의 모임을 주제로 한 본격

적인 기록화 성격의 그림이다.9) 이 <수계도>의 일반 공개는 1995년 가을 제1회 광주비엔날

레 개최시, 이를 기념키 위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韓國近代繪畵名品’ 특별전(9.1-11.5)에 

출품되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그림은 일설에 의하면 창랑 장택상 선생 후손이 미국에 

가져간 것이라 전해지기도 하는데 결국 고향에 귀환케 되어 그 의의가 사뭇 크다 하겠다. 

처음 귀국했을 때부터 첫머리에 잘려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새롭게 개장되었다.

  그림 앞에 붙은 묵서는 바로 그림의 제목이자 모임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으로 隸書와 그

의  호중의 하나인 墨指道人이 시사하듯 지두화에 능한 金奭準(1832-1915)의 예서로 쓴 大字

의 ‘修稧圖’가 첫머리 ‘修’자가 잘린 상태이다. 아마도 이 제목은 1857년 이후에 쓴 것이 분

명하니 30인의 130수 시문에 이어 1857년 봄에 李尙迪(1804-1865)이 이 두루마리를 본 기록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김석준의 글에 의할 때 원래 추사에게서 追題를 써 받게 되어 있었

으나 한 해 전 타계하자(1856년) 지난 날 써 준 ‘書畵同心處’와 田琦(1825-1854)의 ‘淸人詘’로써 

축머리를 장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두루마리 우측 시작 부분에 김정의와 전기의 軸頭가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1863년 癸亥와 1873년 癸酉의 배관기로써 두루마리가 

끝난다.

5. 맺음말

  다섯 부분 9개항에 거쳐 개략적으로 살펴본 기록화들의 제작 시기는 조선초로부터 조선말

9) 유옥경, ｢蕙山 劉淑의 <修稧圖卷> 硏究｣, 󰡔미술자료󰡕 제59호(국립중앙박물관, 1997.12), pp. 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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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사대부뿐 아니라 중인까지 이어지며 국가의 공적인 행사 및 개인

적인 성격의 그림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체로 기념비적인 기록화이기 때문에 성격

상 후대에 계속 옮겨 그려지곤 했다. 이들 그림은 초상화와는 달리 화면의 구성요소에 있어 

시대를 반영하듯 부분적으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그림은 단순한 행사를 옮긴 기록적인 성격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회화의 완성도 즉, 

화격에 있어서도 뛰어나 감상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 시대상을 전해주는 점 외에 이를 

통해 읽을 수 있는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미감과 정서 등 시사하는 바 크며 

행사의 절차인 전례와 복식사 등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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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능적 馬上衣類의 실증적 고찰

박  성  실(전통의상학과 교수)

김  향  미(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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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능적 馬上衣類의 실증적 고찰

박 성 실(전통의상학과 교수)

김 향 미(석사과정)

1. 머 리 말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갑옷을 입은 무사 이외에도 襦ㆍ袴 차림

으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狩獵人物圖가 생동감 있는 필치로 묘사되어 있다. 이 모습은 

북방유목민족의 전통과 기질, 복식에 영향을 받은 고구려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國寶 제21호인 金鈴塚 出土 騎馬人物形 土器를 비롯하여 지난 3월 경주에서 騎馬人物

形 土器가 새롭게 발굴됨으로서 古代社會의 騎馬 風習은 더욱 가까이 느껴지게 되었다. 우

리민족에게 있어 騎馬는 전투나 사냥, 이동 및 운반 등 생활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기마 풍습은 물질 문명의 성장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 전쟁 발발빈도나 교통수단 발전단

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時流를 따라 변화되어 왔다.

  본고의 연구대상 시기는 朝鮮時代이며 기능적인 馬上衣類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마는 개항이후 자동차, 열차, 자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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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馬上衣는 당시 착용되었던 모든 服飾類가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투용 갑옷을 제외하고 직책상 기마의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 武官服

과 戎服, 擺撥․傳令軍服 그리고 短後衣形 服飾類, 袜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복식류에

는 활동성을 배려한 기능적인 구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적인 考察을 위해 傳來遺物과 出土服飾 그리고 말군을 考證․復原하였다.

  조선조 전시기에 걸쳐 발굴되고 있는 다량의 출토복식 가운데는 儀禮用 치마류1), 등거리

형 배자 등 현대적인 미감에 손색이 없는 세련된 디자인의 복식류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러

나 이들 복식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듯이 본고의 연구대상인 마상의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뒷자락을 짧게 만든 기능적인 복식을 마상의로 가정

하고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조선후기 기록화 중에는 기마시에 편리하도록 착용방법에 변화를 준 흥미로운 

차림새도 발견되는데, 이러한 복식류를 통해서 선조들의 디자인 감각과 능력, 나아가 전통

복식문화의 다양성을 재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전통문화의 현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2 壬午年 말띠해를 맞이한 금년에 선조들의 騎馬服을 재조명해 보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2. 馬上衣類의 연구 범위

  朝鮮時代 記錄畵 중에는 말이나 소, 나귀 등을 타고 있는 인물들의 그림을 자주 볼 수 있

다. 또한 왕실 의례에는 騎馬 風習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班次圖가 남아 있는데, 특히 역

대 왕실의 國婚記錄인 嘉禮都監儀軌 班次圖에는 말을 타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신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759년 英祖의 寶齡 66세에 15세 王妃 貞純王后를 繼妃로 맞이할 때 기록인 󰡔英祖貞純后

嘉禮都監儀軌󰡕에는 총 50면의 반차도가 그려져 있으며 1291명의 인원과 379필의 말이 동원

되어 있다(구도상 가려진 부분 포함).

  기마 인물들의 복식은 金冠朝服, 團領, 天翼, 軍服, 甲冑, 長衫 등 각기 신분에 따르는 복

1) 박성실, ｢朝鮮朝 치마 再考｣, p 296～305, ｢복식｣ 30호, 한국복식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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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하고 있으며 堂上官을 비롯하여 文ㆍ武官, 各次備, 內侍, 尙宮, 內人 등이다.2) 이 반차

도가 인접한 거리간의 행차로서 기마 인물들의 의례용 행렬인데 반해, 원행길의 행차를 그

린 󰡔安陵新迎圖󰡕(傳 金弘道作, 國立中央博物館 所藏)나 󰡔東萊府使接倭使圖󰡕(傳 鄭敾作, 國立

中央博物館 所藏), 󰡔園行乙卯整理儀軌󰡕3)에는 弓矢를 갖추고 佩劍을 한 軍․戎服飾 차림의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具軍服과 天翼을 입은 위에 袜裙을 착용하고 있는 관리의 모습도 확인된다. 이외에

도 기녀들의 말군 착용 모습도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1>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4)                <그림2> 󰡔園行乙卯整理儀軌󰡕班次圖5)

  본고는 遠行時 말을 타고 다닐 때 착용되었던 복식류에 대한 일차적인 연구로 연구대상 

마상의의 범위는 기록화에 보이는 남녀 공용 말군과 궁시를 갖추고 패검을 한 인물들의 복

식,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하는 파발․전령군의 복식과 출토복식 중 단후의형 복식류이다.

  문헌과 기록화 그리고 실물자료를 참고하여 선별한 마상의는 말군, 방령, 액주름, 裘衣(忠北

大 所藏), 답호(高麗大 所藏), 군복, 융복, 파발․전령군복으로 이들 복식의 구성적 특징을 살

펴본다.

2)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1759,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

3) 한영우, 󰡔정조대왕화성행차반차도󰡕, 효형출판, 2000

󰡔한국의 미 21-단원 김홍도󰡕, 중앙일보사, 1998

4) 󰡔英祖貞純后嘉禮都監儀軌󰡕, 앞책

5) 한영우, 앞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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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馬上衣類의 종류

  1) 袜  裙
  襪裙은 남녀 공용으로 착용되었던 대표적인 기마용 복식이다. 

  여인들의 말군 착용 기록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의 말군은 후기 기록화 중 

융복 및 구군복 등의 차림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말군이 마상의로 착용된 구체적인 기록은 世祖 3년(1457)에 처음 보이는데, 예조정랑 우계번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고 술이 취한 상황에서, 말을 타고 지나가는 영접도감사 조숙생의 처를 기

녀로 오인하여 희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오인 받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기마 

시 말군을 입지 않은 사실에 기인하는데, 당시 이 사건은 말군 차림을 하지 않은 양반 부인이 

스스로 화를 부른 것으로 결론지어져 조숙생의 처를 국문하면서 “옛부터 말을 타는 자는 면사를 

드리우고 말군으로 묶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간략함을 따라 면사를 말아 올리고 옷을 간편하게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유속의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을 탓하고 있다.6)

  이외에도 世宗 11년(1429) “사헌부에서 여종들의 말군 착용을 금지”시키고 있다.7)

  반면에 왕실용 말군은 國初부터 國末까지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世宗 2년(1420) 元敬王后 국상시 遷奠義 衣襨 중에 “백릉겹말군"과 “백저포말군”이 포함되

어 있고8) 世祖 13년(1467)에는 世宗의 4남 臨瀛大君의 아들 龜城君 이준(?-1479)의 婚禮時에 

“백단자와 생초로 만든 겹말군”의 기록이 있다.9) 이보다 훨씬 후대의 기록인 宣祖 8남 義昌

君(1589-1645) 혼례 시에는 “왕자의 곤룡포와 답호 재료를 비롯하여 신부의 노의, 장삼 재료

로 화문홍단 2필, 말군감으로 화문백단을 요동에서 사오도록 윤허”한 기록도 확인된다.10) 

6) 󰡔世祖實錄󰡕 世祖 3年 6月 10日(壬寅)

禮曹正郞禹繼蕃有酒失醉則昏而不是日因監明使宴亭醉酒還家逢路迎接都監使趙肅生妻騎馬過行以爲妓也令皂隸

曳下皂隸曰非妓也乃良家婦人也繼蕃叱曰彼無襪裙而乘子非妓耶妓安得無禮於禮官耶亟令捽髮鞭之肅生以啓命義

禁府鞫之時肅生妻遭箠失魂絶久乃□ 命遣內醫及女醫護視史臣曰舊俗婦人出則乘兜子外施帷帳使外人莫敢窺其

乘馬者亦施面紗束以襪裙今人例從苟簡往往便衣卷面紗恬不爲怪流俗之獘一至松此然則辱趙妻者非繼蕃使酒而巳

實趙家自辱也繼蕃□與丈松壽蹭蹬相埒一叙則一罷先是松壽得敘繼蕃曰松壽出吾當省笑未幾有是事士□笑之.

7) 󰡔世宗實錄󰡕 世宗 11年 2月 5日(辛巳)

......大小婦女從婢之服不許襪裙.....

8) 󰡔世宗實錄󰡕 世宗 2年 9月 13日(戊寅)

......白綾裌襪裙一白苧布襪裙一.....

9) 󰡔世祖實錄󰡕 世祖 13年 10月 22日(甲寅)

......帛段子裌襪裙生綃襪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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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壬辰倭亂 이후부터 남아있는 歷代 嘉禮都監儀軌, 歷代 國葬都監儀軌, 󰡔懿仁

王后殯殿都監儀軌󰡕와 󰡔仁穆王后殯殿都監儀軌󰡕, 그리고 󰡔國婚定例󰡕, 󰡔尙方定例󰡕 등 왕실행사 

기록에는 王妃, 世子嬪, 內外命婦, 內人, 侍女 등의 말군 기록과 그림이 확인된다. 그러나 班

家를 비롯한 一般人의 말군 착용 기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한편 󰡔樂學軌範󰡕(1493)의 蓮花臺呈才 女伶服飾과 女妓服飾에는 말군의 그림이 있는데, 蓮

花臺呈才 女伶服飾에는 어깨끈이 달려있는 말군 그림이 그려져 있다.11) 呈才用 말군과 騎馬

用 말군의 구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후기 기록화에 보이는 왕실 

내인이나 시녀 그리고 기녀들의 말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재료에 있어 왕비, 

세자빈용 말군은 상대적으로 고급비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3> 袜裙󰡔樂學軌範󰡕蓮花臺服飾12)                 <그림4> 袜裙󰡔樂學軌範󰡕 女妓服飾13)

  여인들의 말군은 高麗時代에도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구체적인 기록은 볼 수 

없다. 다만 󰡔高麗圖經󰡕(1123) 賤使조에 언급된 부인들의 旋裙과 비의해 볼 수 있다. 선군의 

내용은 “8폭으로 만들며 겨드랑이에 높이 치켜 입으며 주름이 많은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

을 뿐14) 말군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동시대의 기록인 宋代 부녀복 중에도 旋裙이 있다. “선군은 앞뒤가 트여있어 말을 

탈 때 편리하여 처음에는 도성의 기녀들이 입기 시작하였으나 후에는 사대부가에서 일반 서

10) 󰡔宣祖實錄󰡕 宣祖 36年 3月 18日(甲戌)

義昌君娶婦五月........袜裙次花紋白段一匹......請令象官賢扢遼東苦或不及賢扢市上.

11) 󰡔樂學軌範󰡕, p 553, 북한판-민족문화사, 1956

12) 󰡔樂學軌範󰡕, 앞책, p 553

13) 󰡔樂學軌範󰡕, 앞책, p 643

14)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二十 賤使

亦服族裙製以八幅挿腋高繫重疊無數以多爲尙其富貴家妻妾製裙有累至七八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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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고 나아가 궁중 妃嬪들도 越上裙이라는 長裙을 만들어 입었는

데 이는 일반치마와는 다른 것이었다”고 한다.15)

  따라서 고려시대 선군은 조선조 말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분별 말군을 문헌과 기록화를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역대 가례도감의궤의 말

군 기록은 영인본 이외에 유송옥의 󰡔조선왕조궁중의궤복식연구󰡕16)를 참조하였다.

    ① 王妃 및 王世子嬪 袜裙

  왕비 말군은 太宗妃 元敬王后, 宣祖妃 懿仁王后와 繼妃 仁穆王后, 仁祖妃 壯烈王后, 肅宗

妃 仁顯王后 등의 문헌기록에 나타나있다.

  이들의 말군은 裌襪裙, 單袜裙, 膝襴單袜裙으로 나눠지며 綾, 金線, 緞, 紋綾 등의 고급 비단

과 苧布를 사용하였다. 그밖에 역대 국장도감의궤에는 服玩用으로 사용된 말군의 기록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王妃 袜裙

대 상 문 헌 착용자 衣 次 와  치 수 부속 및 기타

元敬王后
(1420)

世宗實錄 王妃
 帛綾裌襪裙一
 白苧布襪裙一

․

懿仁王后
(1600)

殯殿都監儀軌 王妃
 抹袴一 白花紋綾1匹長24尺
 白錦線抹袴一

․

仁穆王后
(1632)

殯殿都監儀軌 王妃
 白金線末古一
 白花絲紬抹袴一

․

仁祖壯烈后
(1638)

嘉禮都監儀軌

王妃
 膝襴單裌袜裙一次
 花紋白疋緞一匹

 膝襴七尺
 貼金二束八張
 帶一次大紅金線半骨 六尺七寸
 百眞絲二錢

王妃
 白花紋綾一匹
   內拱白鼎紬一匹

 白眞絲一錢

肅宗仁顯后
(1681)

嘉禮都監儀軌 王妃
 裌袜裙一次 白綾一疋
   內拱白紬一疋

 白絲一錢

孝宗仁宣后
(1674)

國葬都監儀軌 王妃  白綾裌襪裙 ․

15) 화매著, 박성실, 이수웅共譯, 󰡔중국복식사󰡕, ｐ159, 경춘사

주석보, 󰡔중국고대복식사󰡕, ｐ291, 중국희극출판사, 1983

宋代婦女乘驢出行時ˋ另有一種叫做｢旋裙｣ˋ前後開胯ˋ以便乘騎。這種旋裙ˋ開始行之於京都女妓ˋ後來又爲

一般士大夫之家相效。又在理宗朝ˋ宮中妃嬪等都繫束前後相掩的裙ˋ長而拖地ˋ名曰 ｢趕上裙｣。由干這種裙

式不同干一般的裙ˋ所以當時認爲是奇裝異服。

16)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궤복식연구󰡕, 교문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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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敬王后의 帛綾 겹말군은 모든 말군의 기록이 백색이므로 白綾의 의미로 보인다. 宣祖妃 󰡔懿仁

王后殯殿都監儀軌󰡕(1600)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의궤이며 󰡔仁穆王后殯殿都監儀軌󰡕(1632)는 낙장된 

표지 보수 중 내용과 다른 󰡔中宗妃端敬王后復位祔廟都監儀軌󰡕로 되어 있어 시정한 바 있다.17)

  이들 의궤에는 약 500여 건의 殮襲衣襨 기록이 있어 임난 전후의 女服구조를 확인 할 수 있

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이들 염습의대는 內外備用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內備用은 

평소에 착용하였던 복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抹袴”와 “末古”로 표기되어 있고 “백색의 금선(織

金緞)”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말군으로 보여지며 내비용이다. 속곳용 바지는 “裌袴”와 “單袴”

로 기록되어 있으며, 仁祖妃 壯烈王后의 말군에도 “膝襴”의 의차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왕세자빈의 말군기록은 <표2>의 내용과 같으며 가례도감의궤의 왕비 기록이 2건인 반면 

왕세자빈은 6건이다. 이 가운데 이른 시기의 昭顯世子嬪의 경우에만 “膝襴”의 기록이 구체

적으로 남아있다. 壯烈王后의 경우 “紅色 大帶”의 기록이 있는 반면 昭顯世子嬪은 “白疋緞 

纓子” 기록이 남아있다.

  왕세자빈의 말군에는 膝襴, 緞, 綃 등의 재료가 사용되었고 모두 겹이 아닌 단말군으로 

되어있다. 왕비 말군은 1671년, 왕세자빈 말군은 1744년까지 기록되어 있다.

<표2> 王世子嬪 袜裙

대 상 문 헌 착용자 衣 次 와  치 수 부속 및 기타

昭顯世子
(1627)

嘉禮都監儀軌 王世子嬪

 袜裙三內
    白疋緞二十五尺
    生白綃二十三尺
    白疋緞膝襴二十三尺
    都監織造

 纓子白疋緞幷入
 白眞絲一錢
 白眞絲一錢
 白眞絲一錢
 厚貼金二束

顯宗明聖后
(1651)

嘉禮都監儀軌 王世子嬪  袜裙一次 白疋緞二十五尺
 纓子一幷
 白眞絲一錢肅宗仁敬后

(1671)

景宗端懿后
(1696)

嘉禮都監儀軌 王世子嬪  袜裙一次 白疋緞二十五尺纓子幷  白眞絲一錢

景宗宣懿后
(1718)

嘉禮都監儀軌 王世子嬪  袜裙一次 白疋緞二十五尺  白眞絲一錢
眞宗孝純后

(1727)

莊祖獻敬后
(1744)

嘉禮都監儀軌 王世子嬪  襪裙四一 減付標 ․

17)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ｐ29, 세종대학교대학원(박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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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內喪인 역대 왕비의 국장도감의궤와 왕세자빈의 예장도감의궤에는 服玩용 말군의 

圖說이 있다. 服玩이란 국상이 있을 때 부장용으로 마련되는 제도이며 明器일습과 함께 현

궁에 넣는다. 이는 遷奠義에서 실행되며 法服을 복원하는데 왕은 冕服, 왕비는 長衫으로 일

습을 갖추어 平時의 절반치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18)

  英祖祖에서는 1/5 크기로 축소토록 개정하였으나19) 모두 평시에 사용하던 제도를 따라 제

작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孝宗妃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의 服玩秩에는 홍능겹장삼, 분홍수보로(세가닥 치마), 홍저

사의(장삼형태와 유사), 남라상, 백능겹말군의 도설이 있다. 말군의 형태는 <그림5>과 같이 

간단히 그려져 있으나 소재는 가례용 말군과 동일하다.

  또한 일습 중 저고리가 생략되고 있고 外衣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기마용 말군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5>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服玩衣襨20)

    ② 淑儀․大君夫人․翁主․公主․縣主 袜裙

  숙의․대군부인․옹주․공주․현주의 말군 기록은 󰡔國婚定例󰡕(1749)와 󰡔尙方定例󰡕(1752)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재료는 綾, 生綃를 사용하였고 “纓子草綠廣的半幅肆尺”의 기록으로 미루

어 보아 초록색의 영자로 바지부리를 묶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도 있다.

18) 󰡔國朝五禮儀󰡕 序例 卷之五 服玩圖說

體制半於平時................

19) 󰡔國朝喪禮補編󰡕
20) 박성실, 앞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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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淑儀 袜裙

문 헌  의 식 착용자 衣 次 와  치 수 부속 및 기타

國婚定例

(1749)
淑儀嘉禮  淑儀

 白綾單袜裙壹

 生綃袜裙貳
․

尙方定例

(1752)
淑儀嘉禮  淑儀

 單袜裙壹次 白無紋綾參拾尺

 袜裙貳次 生綃各參拾尺

 纓子草綠廣的半幅肆尺

   縫作白眞絲壹錢

 纓子草綠綃各半幅肆尺

   縫作白眞絲壹錢

<표4> 大君夫人 袜裙

문 헌 의 식 착용자 衣 次 와  치 수 부속 및 기타

國婚定例

(1749)

大君嘉禮
夫人衣服

 白綾單袜裙壹

 白綃袜裙壹
․

王子嘉禮

尙方定例

(1752)
大君嘉禮 婦人衣服

 單袜裙壹次 白無紋綾參拾尺

 袜裙壹次 白綃參拾尺

 纓子草綠廣的半幅肆尺

   縫作白眞絲壹錢

 纓子草綠綃半幅肆尺

   縫作白眞絲壹錢

<표5> 公主 袜裙

문 헌 의 식 착용자 衣 次 와  치 수 부속 및 기타

尙方定例

(1752)

公主嘉禮

翁主嘉禮
公主衣服  單袜裙壹次 白綾參拾尺

 纓子草綠廣的半幅肆尺

 縫作白眞絲壹錢

國婚定例

(1749)
公主嘉禮 公主衣服  白綾單袜裙壹 ․

<표6> 翁主․縣主 袜裙

문 헌 의 식 착용자 衣 次 와  치 수 부속 및 기타

國婚定例

(1749년)

翁主嘉禮

縣主嘉禮
翁主衣服  白綾單袜裙壹 ․

    ③ 妃母 袜裙

  1866년 󰡔高宗明星后嘉禮都監儀軌󰡕에만 유일하게 妃母의 “白鼎紬袜裙”의 기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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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尙宮․侍女․乳母․騎行內人․.騎婢․保母 袜裙

  의궤와 󰡔國婚定例󰡕, 󰡔尙方定例󰡕의 내용을 살펴보면 왕실의 가례 시에는 기행내인․보행내

인․기비․시녀들이 행렬을 수행하게 되는데, 왕비의 가례 시에는 그 외에 상궁과 유모가 

수행하며 공주나 옹주의 가례 시에는 여기에 보모 1인이 추가되어 수행한다.

  그들 중 보행내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을 타고 수행하는데, 위의 기록에 따르면 모두 말

군을 착용했다.

  그들의 말군은 白鼎紬, 白紬, 綿布 등으로 만든 것으로, 綾이나 緞으로 만든 왕비나 왕세

자빈의 말군보다는 소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ㄱ. 尙宮

  仁祖壯烈后～高宗明星后의 가례도감의궤 중에는 왕비나 왕세자빈 가례 시 상궁의 말군 착

용기록을 볼 수 있다. 가례 시에는 4인의 상궁이 수행하게 되는데 각각 白紬나 白鼎紬로 만

든 말군을 착용하였다.

      ㄴ. 侍女

  의궤에는 왕비 가례 시에만 4인의 시녀가 수행했으며 말군을 착용한 기록을 볼 수 있다. 

  󰡔國婚定例󰡕나 󰡔尙方定例󰡕에는 왕비뿐만 아니라, 왕세자, 대군 가례 시 시녀의 말군 기록

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시녀는 白鼎紬나 白綿布로 만든 말군을 착용하였다.

      ㄷ. 乳母

  의궤의 왕비 가례 시 유모의 기록과 󰡔國婚定例󰡕와 󰡔尙方定例󰡕의 왕비․왕세자․대군․숙

의․왕자․공주․옹주․현주 가례 시 유모 1인의 말군 착용기록이 있다.

  의궤에는 白紬나 白鼎紬 말군을 착용하였지만, 󰡔尙方定例󰡕나 󰡔國婚定例󰡕의 기록에는 왕비 

가례 시에만 白鼎紬 말군을 착용하였고 그 이하의 가례에는 白綿布 말군을 착용하였다.

      ㄹ. 騎行內人

  의궤의 왕비가례와 󰡔國婚定例󰡕와 󰡔尙方定例󰡕의 왕비․왕세자․숙의 가례 시 기행내인의 

말군 착용기록이 있다.

  기행내인은 白紬나 白鼎紬 말군을 착용하였는데, 󰡔尙方定例󰡕의 숙의 가례 시에만 白綿布 

말군을 착용하였다.

      ㅁ. 騎婢

  의궤에는 騎婢의 기록이 없으나 󰡔國婚定例󰡕에는 6인, 󰡔尙方定例󰡕에는 4인의 말군착용 기록이 

있다.

  이들 문헌에는 왕비나 왕세자빈 가례 시에는 기비의 내용이 없으나 숙의․왕자․공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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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주 가례 시에는 기비의 기록이 있다.

  이들의 말군은 다른 수행인들의 말군과는 달리 白綿布로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것으로 수행원들의 서열을 추측해 볼 수 있다. 

      ㅂ. 保姆

  󰡔國婚定例󰡕와 󰡔尙方定例󰡕에는 공주․옹주․현주 가례 시에만 보모의 말군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왕비나 왕세자빈과는 달리 궁에서 성장한 공주․옹주․현주의 가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보모는 白綿布로 만든 말군을 착용하였다.

    ⑤ 기록화에 보이는 말군

      ㄱ. 仁祖壯烈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

  仁祖 16年(1638) 仁祖와 壯烈后가 親迎儀를 마치고 同牢宴을 치르기 위하여 별궁인 태평궁

에서 대궐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그림자료에 보이는 말군은 바지부리를 오무려 입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 반차도에서는 말

군의 바지부리를 묶지 않고 입은 모습이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치마로 볼 수도 있겠으나 기록을 보면 상궁과 시녀가 豁衣나 長衫에 赤

亇를 입고 위에 白紬로 만든 말군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림에 넓게 묘사된 소매로 보

아 의례용 포류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림의 옷은 말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초기에 제작된 반차도는 후대에 제작된 반차도와 비교해 볼 때 약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은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尙宮>

 <侍女>

<그림6> 󰡔仁祖壯烈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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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

  純祖 2년(1802)에 거행된 왕의 가례 시 반차도로서, 상궁 2인, 시녀 16인, 기행내인 14인이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의궤의 내용 중 상궁 4인, 시녀 4인, 유모 1인, 기행내인 4인이 수행했다는 기록22)과

는 일치하지 않으며, 또 말군의 의차가 白鼎紬로 기록23)되어 있으나 반차도에는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점 또한 의궤의 내용과 반차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비추어 볼 때 의궤와 반차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추후에 再考의 여지가 있다.

                

 <尙宮>

 <侍女>

                

 <騎行內人>

<그림7>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24)

21) 유송옥, 앞책 p 4

22) 유송옥, 앞책

23) 유송옥, 앞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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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詣闕班次圖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반차도는 확실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물

유형과 표현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의 작품이며, 왕비가 별궁에서 동뢰연을 위해 궐내로 들

어오는 행렬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기비, 기행내인, 유모가 소매통이 좁은 저고리류 위에 말군을 착용하고 수행하는 모습이 

다른 기록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騎婢>

 <騎行內人>

 <乳母>

<그림8> 󰡔詣闕班次圖󰡕25)

      ㄹ. 園幸乙卯整理儀軌班次圖

  正祖 19年(1795) 正祖가 회갑을 맞은 어머니 惠慶宮洪氏를 모시고 아버지 思悼世子의 무덤

인 顯隆園에 참배하기 위해 수원으로 행차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화본󰡔園幸乙卯整理儀軌󰡕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채색 

반차도 󰡔整理儀軌帖󰡕이 전래되고 있다.

  이 반차도에는 선예내인 18명과 내인 10명이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머리에는 

24)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25)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p 53, 고려대학교박물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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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울을 쓰고 있으며, 上衣는 󰡔詣闕班次圖󰡕에서와 같이 소매통이 좁은 저고리류를 입고 그 

위에 백색의 말군을 입었다.

   

 <先詣內人>

 <內人>

<그림9> 󰡔園行乙卯整理儀軌󰡕班次圖26)

      ㅁ. 東來府使接倭使圖

  󰡔동래부사접왜사도󰡕는 동래부사가 초량왜관에 온 일본 사신을 맞이하여 의례를 지내는 장

면을 행렬순으로 그린 10폭짜리 그림이다. 그 중 기녀들의 모습으로 머리에 전립을 쓰고 치

마․저고리 위에 쾌자를 입고 말군을 입었다.

<그림10> 󰡔東來府使接倭使圖󰡕27)

26) 한영우, 앞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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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安陵新迎圖

  1785년 黃海道 安陵의 新任縣監이 赴任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여자들은 기녀인데 머리에 전립을 쓰고 치마․저고리 위에 쾌자를 입고 말군을 입었다.

  남자들 중 왼쪽 남자들은 흑립을 쓰고 궁시를 갖추고 패검을 한 것으로 보아 철릭을 입

은 것으로 보이며 그 위에 말군을 입었다.

  오른쪽 남자들은 전립을 쓰고 구군복을 입은 후 말군을 입고 궁시를 갖추고 패검을 한 

차림이 묘사되어 있다.

  

<그림11> 󰡔安陵新迎圖󰡕28)

  앞에서 살펴본 문헌 자료에서는 남자들이 말군을 착용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으나 회

화 자료에서는 남자들이 말군을 착용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남자들의 말군 착용모습은 앞의 󰡔안능신영도󰡕 뿐만 아니라 󰡔동래부사접왜사도󰡕나 일

반 풍속화에서도 보이고 있어 의식용이 아닌 실용적인 목적에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 󰡔조선시대 풍속화󰡕, p 40, 국립중앙박물관, 2002 

󰡔동래부사접왜사도󰡕는 18세기 그림으로 보고 있으며 동래부사가 왜사를 맞이하기 위해 행차하는 장면이

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오는 일본 사신은 한양으로 오지 못하고 초량 왜관에서 외교 업무를 보았으며 

당시의 장면을 그린 기록화이다.

28) 󰡔한국의 미 19-風俗畵󰡕, ｐ 28, 중앙일보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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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2> 󰡔觀察使赴任󰡕29)                       <그림13> 󰡔路上風情󰡕30)

    

<그림14> 󰡔東來府使接倭使圖󰡕31)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말군은 착용자의 신분과 시대를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동

시에 이러한 변화는 기마의 풍습과 연관되어 있음도 확인된다.

  즉 초기에는 여인들의 기마가 성행되어 반가여인의 마상의로 착용되어 오다가 후기에는 

점차 의식용 왕실 행사와 주로 원행길의 관리와 기녀용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교문화가 정착되어 가면서 여인들의 외출 기회가 감소되고 이동용 가마의 등장과도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말 사진자료에는 무복을 입은 기녀들의 말군착용이 보이고 있어 개화기 이후에도 기녀들 

29) 󰡔조선시대 풍속화󰡕, p 101, 국립중앙박물관, 2002

傳 김홍도작

30) 진준현, 󰡔김홍도연구󰡕, p 341, 일지사, 1999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31) 󰡔조선시대 풍속화󰡕, 앞책,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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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5> 무복(舞服)을 입은 관기들(1890年)32)

  2) 短後衣類

  출토복식에서는 옷의 뒷자락을 앞보다 짧게 한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 흥

미로운 복식류가 발견된다.

  이들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뒷길이가 허리아래 둔부선까지 내려오는 공

통점을 보인다. 이 길이는 말을 탔을 때 말안장 부위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이는 기마 시 자

유롭게 달릴 수 있는 기능적인 구성이다.

  단후의형 마상의에 대한 견해는 선행연구에서도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33)

  또한 이들은 품이 넓고, 솜을 넣어 만든 것도 있어 방한용을 겸해 덧입었을 가능성도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은 실용적인 기능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종류도 다양하

다. 이들 복식류에 관한 문헌 자료는 나와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발굴된 실물자료는 방령, 

액주름, 홍진종 답호, 傳 박장군묘 출토 구의 등이 있다.

  한편 중국 宋代 자료에도 단후의가 있는데 “앞자락에 비해 뒷자락이 짧은 것으로 사대부

32)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 생활과풍속󰡕, 서문당, 1987

33) 홍나영, ｢후단 방령반비에 관한 고찰｣, p 128, 󰡔복식󰡕 44호, 한국복식학회, 1999

박성실, 󰡔한국복식󰡕 16호, p 41, 단대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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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는 입지 않고 군인들이 유희용으로 입었는데 청색 비단에 금으로 장식한 것이었으며 

점차 관리들도 따라 하였고 甲背子를 만들었다. 淸代에도 단후의 관련 기록이 있다”34)고 한

다. 이 내용은 방령의 형태와 유사한 점이 있어 주목된다.

    ① 方領

  본고에서는 고증된 명칭이 밝혀질 때까지 네모난 깃이 달린 의복명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團領이나 直領의 경우처럼 깃모양에 따라 의복 명칭으로 명명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 

본고에서의 방령은 단후의로서 두가지로 분류된다. 

  Ａ형은 네모난 깃이 이중으로 달려있고 이중깃과 섶 사이에 이중깃 모양이 곧게 섶방향

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부분을 편의상 下領으로 부르기로 한다. 깃부터 하령까지 

對衿形이며 안쪽으로는 바대가 달려있고, 섶 부분이 겹쳐지는 형태이다. 이들 가운데는 섶

에 잔주름이 잡혀있는 것도 있다. 

  Ｂ형은 이중깃이 아닌 방령으로 하령 부분이 따로 없이 하나로 길게 달려 있는 형태로서 

섶과 겨드랑이 사이에 잔주름이 잡혀있는 특징을 보인다. 

  모든 방령은 半袖이며 앞길이는 차이를 보이지만 뒷길이는 대부분 둔부선에 이른다.

  현재까지 발굴된 방령은 경주정씨 온(1481-1538) 유물, 나주정씨 응두(1508-1572) 유물, 고령

신씨 군수공(1530-1582년 추정) 유물,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유물(무연고 분묘 출토 16세기 추

정), 합천이씨 응해(1547-1626 미발표) 유물 등의 Ａ형과 벽진이씨 유물(묘주 미상 16세기 추

정)로 대표되는 Ｂ형이 있다.

    

A형  (경주정씨 온) B형   (벽진이씨)

<그림16> 方領 도식화35)

34) 주석보, 󰡔中國古代服飾史󰡕, p 264, 중국희극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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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방령 중 연대가 밝혀진 유물을 보면 임진왜란 이전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분별로 보면 從一品 判中樞府事, 從二品 兵馬節度使, 從三品 折衝將軍, 從四品 郡

守, 從五品 通禮院參議 등 文ㆍ武, 堂上ㆍ堂下官에 구분 없이 착용되었고 정5품의 경주정씨 

온 유물에 보이는 것처럼 당하관의 방령에도 고급비단인 雲紋緞이 사용되었으며 벽진이씨 

유물을 제외하면 모두 紋段類를 착용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 장식성이 추가된 화려한 형태였음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孝宗 7년 禁衛壯士들에게 夾袖短衣를 입히도록 하고 당시 왕이 戎士에 관

심이 많아 병사들의 의복에 선명하고 화려한 錦綺를 사용토록 허락한 바 있는데,36) 비단으

로 된 짧은 상의라는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7>과 같다

<표7> 방령 출토 현황

묘  주 출토지 유물 출처 및 보고서 기  타

경주정씨 온

(1481～1538)
경기파주 1점 한국복식 16호

운문단

전장후단(111/66), 화장61㎝

16세기 추정 경기여주 1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도록(23)1995

운문단

전장후단(95/71), 화장64.2㎝

나주정씨 응두

(1508～1572)
 경기고양 1점

조선시대 출토복식연구

-박사학위논문 박성실
전장후단(81 /64)

고령신씨 군수공

(1530～1582 추정)
 경기일영 1점 한국복식 17호

문단

전장후단(90.5/67.5), 화장62.5㎝

벽진이씨

 (16세기추정)
경북 1점

조선시대 출토복식연구

-박사학위논문 박성실

명주, 솜 

전장후단(79/65)

傳 박장군

(17세기추정)
충북청주 1점 문화재대관 소색 무명 겹

남이흥장군

(1576～1626)
충남당진 1점 문화재대관

녹피(녹피바지와 한벌)

좌우대칭 대금형깃

정충신장군

(1576～1636)
충남 1점 문화재대관

무명3겹을 2㎝간격으로 누빈 위에 황

색 단을 입히고 그 위에 징을 박았

다.

깃과 섶이 좌우 대칭이며 단추로 여

미게 되어있다. 

35) 경주정씨- 󰡔한국복식󰡕 16호, 석주선기념박물관, 1998

벽진이씨- 박성실, 󰡔조선시대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박사), 1992

36) 󰡔孝宗實錄󰡕 孝宗 7年 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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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방령 치수표

묘  주 원  단
길   이 품

(1/2)
화장 진동 고대 특   징

뒷길이 앞길이 앞‧뒤차

경주정씨 온 운문단 66 111 45 75 61 49 18 ․

이대소장 운문단 71 95 24 64.2 64.2 ․ ․ ․

나주정씨 응두 운문단 64 81 17 79 64 45 21 ․

고령신씨 군수공 문단 67.5 90.5 23 90 62.5 44 19  섶에 주름

벽진이씨 명주,솜 65 79 14 88 71 37.5 12.5  섶, 무에 주름

  방령은 深衣의 깃모양을 논할 때 학자들 사이에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星湖僿

說󰡕(1740년경)에는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흉배 없는 단령을 사용하고 유생은 방령을 

사용케 한다면 고금의 제도에도 맞고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지금의 풍

습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길이는 무릎에 닿지 않고 소매는 팔까지 이르지 않으며 양 옷자

락이 포개지지 않아 방령이 겨우 여며지고 양옆에 구슬과 가락지를 꿰어 입는데 궤배라 하

며 이를 포위에 덧입는다”37)고 하였다.

  이 설명으로 보아 전래되는 배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장포 위에 덧입었다는 사실은 

방령을 포류 위에 입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고려시대 張光弼38)의 시집 宮中詞에는 “....侍女后妃宮衣新尙高麗樣 方領過腰半臂裁 連夜內

家爭借看 爲會着過御前來”의 싯구가 있다.39)

  元 황실에서 고려양식의 방령이 유행되는 구체적인 기록이라는 점에 주목된다. 방령은 허

리를 지나는 길이에 반소매로 묘사되고 있으며 매일 밤 內家에서 다투어 입고 어전으로 나

아간다는 내용이다.

  당시의 방령을 네모진 깃으로 본다면 원대 자료 중 방령반비형은 원대 벽화의 귀부인과 

시녀상에서 유사한 형태가 발견된다.(그림17) 또한 元太宗像에도 방령의가 확인된다. 그러나 

고려 여복에서 이러한 형태를 논할 만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심종문은 宋人이 그린 北方民族騎士 󰡔射獵圖󰡕(그림18)의 대금형 상의는 송대의 貉

袖40)라 하였는데 동일한 그림을 주석보는 元人의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다.41) 그러나 학수에 

37) 이이, 󰡔성호사설󰡕 卷之12 인사문 

......庶人在官者 用團領而無胸背 諸生用方領 則此不但爲愜古宜今 其於節財....

38) 장광필은 원말 行樞密院判官을 지낸 인물이다.

39) 장동익, 󰡔원대려사자료집록󰡕, ｐ91,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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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견해는 동일하다. 宋代 曾三異󰡔因話錄󰡕에 근거하여 근래 의복 중 旋襖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길이는 허리를 넘지 않고 양소매는 팔꿈치를 가릴 정도이며 두터운 비단이나 금직을 

사용하기도 하고 안을 넣어 겹으로 만들어 자색 비단으로 선을 두른다. 이는 학수이며 御馬

를 다루는 자가 입었다고 한다. 짧게 한 것은 안장에 앉았을 때 옷자락이 흘러내려 방해받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소매를 짧게 한 것은 말을 부리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라 하

였다.42) 이어 심종문은 元․明․淸시기에 騎馬服으로 입었으며 후대 馬褂의 前身이라 하였

다. 洪武 26년에는 기사복을 대금의로 하였는데 이는 승마에 편리함 때문이었다고 한다.43) 

  중국자료에 보이는 기마복 내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後短方領은 아

니지만 기능적 구성이 동일하여 마상의로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그림17> 元代壁畵 貴夫人과 侍女像44)                   <그림18> 󰡔射獵圖󰡕45)

  그 외에 重要民俗資料 제21호로 지정된 남이흥장군의 鹿皮方領이 있다. 지정당시 裘衣로 

명명되었는데 길이가 길고 장수이며 이중 방령깃으로 되어있어 주목된다.(그림19) 折衝將軍 

벽진이씨 방령이나 후술할 傳 박장군묘 출토 구의도 단후의이다.

  이 유물의 착용자가 장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볼 때 장수들의 갑옷과 비의해 볼 필요가 

40) “맥” 또는 “학”으로 발음되나 중국의 경우 “맥”은 부족의 명칭이며 “학”은 “hao”로 발음되는 담비를 의미

한다. 世祖 6년 4월에 睿宗妃에게 내린 하사품 중 “好袖小襖子”의 기록에서 “好袖”는 “貉袖”라 하였다. 周

汛은 “학수”를 착수보다 넓은 소매라 하였다.(1991년 박성실 면담)

따라서 복식과 관련하여 학수로 보아야 하며 이는 好袖나 허흉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1) 주석보, 앞책, ｐ 280

42) 주석보, 앞책, ｐ 264 

43) 심종문, 앞책, ｐ 357 

44) 진연연外, 󰡔중국역대복식예술󰡕, p 306, 중국여유출판사, 1999

45) 심종문, 앞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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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갑옷은 구성상 대금형이며 대부분 1ｍ정도의 길이로 뒷중심에 트임이 있다. 󰡔國朝五禮

儀󰡕 序例의 軍禮에는 방령의 甲冑圖說이 있으며 (그림20) 정충신의 갑옷도 방령과 하령, 섶

으로 구성되어 있다. 󰡔樂學軌範󰡕에는 비단으로 만든 五色段甲이 呈才服으로 나와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방령은 무사들의 갑옷에서 그 원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출토 방령은 무관들의 便單한 복식을 따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성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듯 기녀나 무관복이 일반복식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림19> 南以興將軍 鹿皮 方領46)               <그림20> 鄭忠信將軍 갑옷47)

           <그림21> 󰡔國朝五禮儀󰡕 甲冑 圖說48)               <그림22> 󰡔樂學軌範󰡕 五色 段甲49) 

4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 ｐ 41, 문화재관리국, 1986

47)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갑주󰡕, ｐ 192,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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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腋注音

  腋注音은 腋注音, 腋皺衣, 脥注音衣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형태는 직령 깃에 양옆 겨드랑이 사이에 주름이 잡혀있는 복식을 말하며, 출토복식에서 확인

된다. 액주름이 처음 발굴된 것은 1979년 과천에서 출토된 광주이씨(宣祖代추정) 유물로 무명을 

누벼서 만들었다. 중요민속자료 제114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액주름의 착용시기는 신분이 확실한 墓主를 중심으로 볼 때 임진왜란 이전에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으며, 주로 명주, 무명, 모시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南陽洪氏의 액주름

은 기존의 양식과 차이를 보인다.

  남양홍씨 일괄 유물은 1980년 양주에서 출토되었으며 門中의 提報에 의해 1450년대로 추

정 발표하였으나 계속된 발굴작업 성과로 1500년대 중반의 특징을 보이는 유물과 유사한 구

조임이 밝혀졌다. 남양홍씨 액주름은 유일하게 비단(貢緞)을 사용하였으며 더욱이 뒤를 짧게 

만든 것이 흥미롭다. 앞길이는 기존의 袍製 길이와 동일하며 뒷길이는 36.5㎝ 짧게 하여 뒷

길이는 74.5㎝이다.

  따라서 이를 마상의용 액주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액주름의 다양성은 벽진이씨(16세

기추정) 유물 중에도 확인된다.

  벽진이씨 액주름은 총 4점으로 무명과 명주를 이용하여 솜옷과 누비로 되어 있는데 전후

길이의 차이는 없으나 총 길이는 88-116㎝에 이르고 이중 91㎝의 무명누비 액주름에는 철릭

처럼 脫着式의 긴소매가 연봉단추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官服類와 같은 제도복식 이외의 

通常禮服은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23> 南陽洪氏 腋注音 도식화

48) 󰡔國朝五禮儀󰡕 序例 卷之四 軍禮 兵器圖說

49) 󰡔樂學軌範󰡕 卷八 定大業呈才儀物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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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碧珍李氏 腋注音 도식화50)

    ③ 傳 朴將軍墓 出土 裘衣

  이 유물은 대청댐 수몰지역 무연고 분묘 이장 시 발굴된 유물 중 하나로 출토된 내용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박장군묘의 내력을 따라 傳 박장군묘 복식으로 명명되었다. 중요민속자

료 제117호로 지정되었으며 忠北大學校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51) 지정당시 구의로 명명되

었으나 형태상 적절한 명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임란전후의 시대로 보고되었으나 함께 출토된 女服이나 포제의 형태로 미루어 17세

기 유물로 인용되고 있다.

  단후의형으로 뒷길이가 둔부선 위치에 있어 마상의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임란전 단후의와 달리 무명으로 만들어져 있고 구전이지만 장군묘라면 당시 內甲으로 입

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洪鎭宗 답호

  이 유물은 1968년 경기도 오산에서 발굴되었으며 중요민속자료 제113호로 지정되어 고려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홍진종은 仁祖 27년 태어나 肅宗 28년 卒한 인물로 肅宗 3

년에 進士에 급제하고 平康縣監을 지냈다고 한다.52) 지정당시 답호로 명명되었으나 적절한 

명칭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선 전기부터 답호는 홑단령의 받침옷이나 통상예복으로 착용되었다. 전란 이후 새로운 

服制인 戰服(快子)이 착용되고 이는 변화된 답호의 형태와 유사해짐으로서 국말 의제 개혁

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50) 박성실, ｢渿谷 仁坪洞 李氏墓 收拾調査｣, p 60, 󰡔古文化󰡕, 한국대학박물관협회

51) 󰡔문화재대관󰡕, ｐ 146, 앞책

52) 󰡔문화재대관󰡕, ｐ 128, 앞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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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후의형이지만 소매, 깃, 섶, 무가 없는 대금형으로 양옆이 트이고 겨드랑이 아래 두 개

의 고리로 연결하고 있어 外形으로 보아서는 明代 여인의 비갑과 유사한 형태이다. 명주를 

누벼 만들었으며 앞부분에는 단추를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앞길이가 길며 뒷길이와 42

㎝의 차이를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중깃 방령의 출토사례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이중깃이 

아닌 방령, 모가 나지 않은 배자 깃형태, 깃이 없이 둥글게 싸준 형태 등 다양한 깃으로 처

리된 半袖衣 또는 無袖衣들이 나타난다.

  홍진종의 유물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구성적인 특징으로 보아 마상의로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9> 洪鎭宗 답호

묘  주 출토지 유물 출처 및 보고서 기      타

홍진종

(1649～1702)
서울 1점

문화재대관

(고려대 박물관 소장)

 명주, 솜(1.1～1.2㎝누비)

 전장후단(115/73)

       <그림25> 傳 朴將軍 裘衣53)                       <그림26> 洪鎭宗 답호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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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具軍服

  문헌 및 실물자료 외에 기마 인물상을 볼 수 있는 자료는 기록화이다. 기록화 중에도 많

은 수의 기마 인물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궁중 행사를 그린 의궤류의 반차도가 대표적

인 자료이다.

  그러나 같은 궁중 행사라도 원행길의 행차와 가례시의 행차는 차이를 보인다. 󰡔원행을

묘정리의궤󰡕의 彩色 반차도는 正祖 19년(1795) 생모인 惠慶宮洪氏의 回甲을 맞이하여 8일

간의 화성행차를 기록한 것으로 참여인원은 1779명, 말 779필이 동원되었다.55) 이는 󰡔영조

정순후가례도감의궤󰡕의 참여인원인 1271명, 말 379필 보다 많은 인원과 말이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마하고 있는 이들의 옷차림도 궁시를 갖추고 패검하고 있는 군복이 주류를 

이룬다.

  이 점에 주목하여 기록화 중 원행길의 행차를 중심으로 기마 인물의 복식을 통해 마상의

용 복식의 특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고찰대상 기록화는 상기자료 외에 󰡔안능신영도󰡕, 
󰡔동래부사접왜사도󰡕, 󰡔통신사행렬도󰡕(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등이다.

  󰡔안능신영도󰡕는 낙산헌(성명미상)의 부친이 1785년 안능(황해도 재령, 평안도 안주의 별칭)

의 牧民官으로 부임할 때 행렬이 성대한 것을 보고 다음해 畵工 김홍도에게 그리게 하여 

1788년에 그렸다는 발문이 있다.56)

  󰡔동래부사접왜사도󰡕는 18세기 그림으로 보고 있으며57) 동래부사가 왜사를 맞이하기 위해 

행차하는 장면이다.

  조선시대 軍․戎服飾은 협수․쾌자로 구성된 군복과 융복인 철릭으로 대별된다.

  군융복식은 유사시에 착용되므로 비상시를 고려하여 민첩한 행동이 요구되고 상대적으로 

기마 기회가 자주 부여되므로 활동 시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립, 동다리, 전복, 전대, 목화를 일습으로 갖추어 具軍服으로 이름하고 있으

나 문헌에서 具軍服이란 복식명칭은 나와있지 않다.

  󰡔朝鮮王朝實錄󰡕이나 󰡔國朝五禮儀󰡕등 국가 大事나 의례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복식을 언급

함에 있어 具禮服 具朝服 具戎服 具器服 등의 기록이 散見된다. 따라서 구군복이라는 명칭

도 상기와 같이 군복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연유된 말기적 용어로 보인다.

53) 󰡔문화재대관󰡕, p 149, 앞책

54) 󰡔문화재대관󰡕, p 128, 앞책

55) 한영우, 앞책

56) 정양모해설,󰡔한국의 미 21-단원 김홍도󰡕, ｐ 28, p 228, 1995, 중앙일보사

57) 󰡔한국의 미 19-풍속화󰡕, 앞책, 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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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夾袖

  조선중기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시대 복식구조가 양분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사실은 출토복식 연구를 계기로 확인된 바 있다.

  夾袖․快子 등도 임란 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식이다. 협수의 사전적 의미는 

좁은 소매를 지칭하나 당시의 협수는 좁은 소매가 달린 옷을 이름하였다.

  군복의 소매를 좁게 하자는 논의는 임란 당시부터 거론되었는데 宣祖 26년 6월에 禮曺에

서는 중국에서 온 사신이 戰時에 입는 옷이 소매가 넓고 커다란 笠子를 비웃어 왔으므로 

중국제도에 따라 관복 이외에 군복과 이의는 모두 소매를 좁게하고 小帽子를 쓰도록 하였으

며 草笠은 불허했으나 전립은 금하지 않았다.58) 仁祖 26년에도 군인들의 소매를 窄袖로 하

도록 지시하였다.59)

  이와 같이 戰亂을 기점으로 窄袖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

영된 것으로 갑옷이나 융복 이외에 간편한 복장의 군복이 요구되었고 협수와 전복 또는 쾌

자라는 양식의 便單한 복제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협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正朝의 1남으로 태어나 5세에 요절한 文孝世子(1782-1786) 

斂襲衣 중에 포함되어 있다. “겉감은 연두색화단에 수구는 대홍색 운문단이며 안은 진홍

광직으로 만든 기록”이 大斂衣襨에서 확인되는데,60) 이것이 동다리형 협수의 유일한 기록

이다.

  그리고 협수는 英祖, 正祖, 純祖 등 국상 시 사용된 의대기록 중에도 보이고 있으며 수구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쾌자와 함께 기록되고 있다. 哲宗御眞을 보면 공작털을 삽

식한 옥로립을 쓰고 동달이와 전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61)

  󰡔원행을묘정리의궤󰡕반차도에 궁시를 갖추고 패검한 기마인물의 협수는 수구부분을 홍색으

로 묘사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흰색도 발견된다. 그러나 전래되는 협수는 소매 전

체가 모두 다홍색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말 자료인 󰡔宮中撥記󰡕에서 동다리의 명칭이 확인된다. 여기에는 어린이용 “동다리저

고리”와 ”동다리주의” 등 의복명칭에 동다리가 수식어로 사용되었고 전래되는 王孫服에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62) 따라서 동다리는 협수를 지칭한 말기적 표현임이 재

58) 󰡔宣祖實錄󰡕 宣祖 26年 6月 1日(甲申)

59) 󰡔仁祖實錄󰡕 仁祖 26年 10月 13日(甲辰)

60) 박성실,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p 161-163, 단국대출판부, 2000

61) 유송옥, 앞책, p 93

62) 박성실, 앞책, ｐ30, 31, 39, 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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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

  동다리의 형태는 直領의 깃이 달리고 등솔선에 길게 뒤트임이 있으며 양쪽으로 짧은 트

임을 주어 네 귀가 터진 기능적인 옷이다. 색깔은 주황색 길에 홍색 소매를 달고 안은 청색 

계열로 받쳐 준 것이 대표적이다.

  유물에 따라 소매를 덧부쳐 만든 것도 있고 말기에는 전복까지 함께 바느질하여 약식으

로 제작된 유물도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홑옷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동다리만 입은 경우는 없으며 쾌자 또는 전복을 덧입어 일습을 이

루고 있다.

  전래되고 있는 동다리는 모두 비단으로 되어 있는데 왕조실록의 사치금제에 대한 기록에

도 군복만은 비단을 사용토록 윤허한 기록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中宗 34년과 35년 기록에 당상관 이상의 관리와 군복은 紗․羅․綾․緞의 중국비단을 사

용토록 하였다.63) 비단 사용의 실례는 방령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英祖 24년에도 通信使로 일본에 갔던 사신이 예물로 받은 綵綾緞 200필을 사치금제에 해

당되어 태우도록 하였다가 黑染하여 군복에 사용토록 하였다.64)

  본 박물관 소장 동다리 가운데 기록화의 묘사된 착장법을 연출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 19세기 무관용 동다리로 등록되어 있는데 화장의 반 정도를 홍색 

비단으로 덧대어 바느질하였고 28㎝ 옆트임이 있는 자리에 단추 고리가 쌍으로 달려있고 

겉섶과 안섶선, 뒤트임선 양쪽으로 옆트임과 동일한 위치에 각각의 숫단추가 달려있다. 이

것은 말을 타고 원행할 때 간편하도록 단추를 兩고리에 끼워 마치 종아리 부분을 끈으로 

매어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입을 수 있는 기능적인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다시 동일

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쾌자를 위에 입으면 󰡔원행을묘정리의궤반차도󰡕와 같은 차림이 연출

된다.

  또, 구군복 착용도65)를 보면 동다리와 전복을 종아리부분에 끈으로 묶어 입고 있는 모습

이 나타나있다.

  이처럼 활동성을 배려해서 만든 구군복에 기능성을 강조하여 착장법에 변화를 준 조상들

의 감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63) 󰡔中宗實錄󰡕 中宗 34年 8月 28日(壬辰), 35年 8月 20日(己卯)

64) 󰡔英祖實錄󰡕 英祖 24年 8月 17日

65) 김정자, 󰡔한국군복의 발달사 연구󰡕, p 300,  민속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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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7> 󰡔整理儀軌帖󰡕66)                    <그림28> 구군복 착용도67)

    ② 快子ㆍ戰服

  쾌자와 전복은 협수와 함께 기록되어 나타난다. 英祖 국상 시 재궁의대에는 전복68), 正祖

와 純祖 국상 시에는 쾌자로 기록69)되어 있지만 동일한 의복의 별칭이다.

  협수와 일습을 이루고 있는 유물을 보면 검은색 비단에 다홍색 안을 넣어 만든 겹옷이 

대부분이다.

  옷의 형태는 깃과 소매가 없으며 앞은 섶이 없이 合衽으로 되어 있다. 양옆에 무가 달려 

있으며 뒤트임과 양옆에 트임이 있는 것은 동다리와 같다. 여러 점의 유물 중에 상기한 동

다리와 같이 양옆 트임 부위에 단추고리를 달고 앞길과 뒷길 아래 동일한 위치에 단추를 

달아 준 것이 확인된다.

  이는 동다리 위에 쾌자를 입고 쾌자로 종아리를 싸서 단추와 고리로 연결하면 말을 타고 

달릴 때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을 고정시켜주는 효과적인 착용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상의로서의 기능이 강조된 형태이다.(그림29) 

  󰡔안능신영도󰡕에는 구군복 위에 말군을 입고 기마하고 있는 차림이 보여 원행길의 또다른 

착장법이 확인된다.(그림11) 

66) 󰡔한국의 미 21-단원김홍도󰡕, 앞책

67) 김정자, 앞책 

68) 󰡔英祖實錄󰡕 英祖 52年 3月(庚辰)

69) 󰡔正朝實錄󰡕 正朝 24年 7月 3日, 󰡔純祖實錄󰡕 純祖 34年 11月 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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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訓練大將> <將校> <將校>

<그림29> 󰡔園行乙卯整理儀軌󰡕班次圖70)

  4) 戎  服

  융복은 곧 철릭을 말한다. 철릭은 貼(帖)裏(里), 忝里, 綴翼, 千翼, 天益, 天翼 등으로 다양

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 기록에서 天翼은 사용되지 않았다. 철릭은 上衣와 下裳이 

따로 봉재된 옷으로 衣․裳의 재봉선 위치는 시대적 특징을 보이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

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전기에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로 철릭의 양쪽 소매가 연봉단추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사시 단추를 풀러 소매를 떼어내면 半袖 형태가 되어 몸을 민첩하게 움

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융복은 입자(笠子), 철릭, 광다회, 목화로 일습을 갖춘다.

  官服(團領) 밑에는 항시 철릭을 입도록 하였는데, 이를 ｢古道帖裏｣라 하였으며 有故시 백

관들이 겉옷을 벗으면 옷을 갈아입는 번거로움 없이 비상시 융복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

이었다.71) 이는 비상시를 대비하는 정신적인 무장임을 알 수 있다.

  철릭의 어원에 대하여는 학자간에 이견이 있으나 蒙古服飾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이의가 없다. 조선 전기 출토복식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전기 기록 중 대표적인 융복으로 착용되었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후기에 이르면 협수․

쾌자의 군복이 새롭게 착용되면서 융복은 군복 개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출토량도 前代

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다. 군복개혁의 논의는 正祖․ 純祖代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正祖 17년 兵曹參判 상소에 보면 “戎과 軍이 그 뜻이 동일한데 융복과 군복을 따로 하는 

것은 낭비임을 들어 철릭을 없애자”고 하였고 備邊司에서도 군복으로 정하도록 상소하였

다.72) 純祖 34년에 좌의정 심상규 상소에는 “군복의 사치가 융복 보다 갑절이므로 군복을 없

70) 한영우, 앞책

71) 󰡔增補文獻備考󰡕 卷79 禮考26 章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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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것이 마땅하나 군복은 갑옷의 속옷이고 융복은 모포의 속옷임을 감안하여 머리에 꽂는 

장식 雀羽, 虎鬚 등을 사용치 말도록” 하였다.73) 그러나 이와 같은 상소에도 불구하고 기록

화에 보이는 철릭의 입자에는 대부분 작우가 삽식되어 있다. 철릭은 넓은 치마 때문에 자유

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어 말을 타고 있는 관리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화성행차 시 전하(正祖)는 융복을 착용한 기록이 있고 陪從百官, 

宗親, 護衛軍士, 兵使도 융복과 군복으로 말을 타고 있는 행렬도를 볼 수 있다.74)(그림30)

  또한 󰡔통신사 행렬도󰡕에도 철릭 차림으로 말을 타고 있는 관리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림상으로 보면 철릭을 입은 사람들이 두 部類로 구분되는데, 한 

부류는 철릭을 입고 동개를 메고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철릭만 입고 있다. 동개를 멘 사람

들은 무관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관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그림31)

  특히 仁祖 14년의 그림에는 철릭 위에 답호로 보이는 소매와 무가 없이 양옆이 트여있는 옷을 

덧입고 있다. 이 모습은 조선의 기록화에서는 볼 수 없는 착장법인데, 다만 국말의 파발군복 등에

서 철릭 위에 덧입음이 확인된다.(그림32)

  海印寺 所藏 腰線帖裏(1326)과 吏曹參判 邊脩(1447-1524)의 요선철릭은 16세기 중후반의 철

릭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뒷품 넓이가 70-80㎝로 여유가 많은 16세기 중후반의 유물과 달리 

초기의 요선철릭은 품의 여유가 많지 않다.

  몽골에서 “델릭” 위에 허리띠를 매는 것이 보온효과와 함께 격렬한 요동으로 내장이 손상

되는 것을 막아준다면 결과적으로 요선은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서 신체보호를 위한 요소로 

보기도 한다.75)

<總理大臣․右議政 蔡濟恭> <論書差備> <西班> <東班>

<그림30> 󰡔園行乙卯整理儀軌󰡕班次圖76)

72) 󰡔正朝實錄󰡕 正朝 17年 10月 11日

73) 󰡔純祖實錄󰡕 純祖 34年 4月(甲子)

74)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규장각도서

75) 최해율, ｢몽골여자복식의 변천요인에 관한연구｣, ｐ 60, 서울대 대학원(박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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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관>

 <무관>

<그림31> 󰡔通信士行列圖󰡕77)

  

         <그림32> 󰡔仁祖14年通信士入江戶城圖󰡕78)              <그림33> 󰡔朝鮮人物旗仗轎輿之図󰡕

76) 한영우, 앞책

77)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통신사󰡕, p 34, 35, 삼화출판사, 1986

일본 동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그림이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린관계가 성립되자, 조선이 막부장군에

게 사절을 파견하였는데, 이를 통신사라 하였다.

78) 󰡔조선시대통신사󰡕, p 38, 앞책

正使를 수행하는 子弟軍官의 모습을 담을 그림이다. 자체군관은 철릭 위에 답호로 보이는 옷을 입고 패검

을 했다. 철릭을 입었다는 정황은 인조 14년 통신사 그림 중 통신사 일행의 복식을 그려놓은 朝鮮人物旗

仗轎輿之図를 보면, 동일 인물은 아니나 여러 사람들의 복식을 살펴본 결과 자제군관이 철릭을 착용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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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擺撥․傳令軍服

  파발은 화급한 공문서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설치한 통신수단이다.

  파발제는 원래 송나라때 금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사첩보기관 파발에서 유

래한 것으로 元ㆍ明代에 발달하여 조선에 영향을 주었다. 파발은 말에 의한 騎撥과 도보에 

의한 步撥로 분류되며 일정한 거리마다 站을 두고 참에는 撥長 1인, 色吏 1인, 擺撥軍 5인과 

말 5필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였고, 일의 緩急에 따라 방울을 달았는데 3개를 달면 1급

으로 가장 위급함을 나타냈다고 한다.79)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파발은 공문서 외에도 御賜花를 운송하기도 하였고 파발군들이 

원행 중에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80)는 기록과 한양에서 온양 행궁까지 

30리마다 파발 한 곳을 설치하고 파발군과 말을 각각 5씩 준비하여 교대로 문서를 전달하여 

왕복으로 9시 안으로 도달하였다는81)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로서 파발의 운영 상황을 짐작

해 볼 수 있다. 또한 주로 군사업무와 관련된 명령서를 전달하는 軍官傳令이 있었으며 비밀

보장을 위해 傳令牌를 차도록 하였다.82) 이들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마

상의 복식을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방울이 달려있는 2건의 복

식이 있다. 각 軍奴服과 傳令服으로 등록되어 있다.83) 전령복은 아청색 무명으로 양옆이 트

인 세자락 옷에 좁은 소매에는 부리에 주름잡은 한삼이 달려있다. 이는 중요한 서류를 은밀

하게 소장하기 위한 것이며 굵은 끈이 옷 전체를 두르고 있어 중책의 암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속에는 옥색 무명 철릭을 착용하였다. 어깨에는 방울을 걸치고 말을 타고 이동함으

로 요란한 방울 소리와 함께 빠르게 속력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벙거지를 쓰고 전

대를 띠었다.

  軍奴服으로 된 것은 속에 입는 옷이 남아있지 않으나 유사한 구성으로 미루어 동일한 용

도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유물이 고려대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이는 파발군이 착용

했던 옷으로 보인다.

79) 남도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23, ｐ 317, 정신문화연구원, 1989

80) 󰡔仁祖實錄󰡕 仁祖 6年 5月 6日, 仁祖 8年 5月 28日

81) 󰡔憲宗實錄󰡕 憲宗 6年 4月 17日

82) 󰡔正祖實錄󰡕 正祖 22年 2月 23日

83) 석주선, 󰡔의󰡕, ｐ 66-69, 159, 단국대출판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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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3> 전령복84)                             <그림34> 전령복추정85)

4. 말군 복원

  앞에서 살펴본 자료와 유희경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복원한 말군에 근거하여 말군을 3건을 

복원하였다.

  궁중말군과 기녀의 말군, 󰡔악학궤범󰡕에 나타난 말군으로 각각 원단의 종류와 소요량, 색, 

옷의 형태를 달리했다.

  1) 王妃․王世子嬪 袜裙

  앞에서 살펴본 자료를 토대로 왕비와 왕세자빈이 착용하였던 말군을 고증․복원하였다. 

왕비․왕세자빈 말군의 형태는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복원 의대 중 말군의 형태를 근거로 

하였고, 의차는 앞에서 제시한 의궤의 내용 중 仁祖壯烈后嘉禮 時 왕비 말군의 衣次 “膝襴

單裌袜裙一次 花紋白疋緞一匹 膝襴七尺 貼金二束八張”의 내용과 소현세자 가례 시 왕세자빈 

말군의 衣次 “白疋緞二十五尺”의 내용 근거로 고증하였다. 인조장렬후 의궤의 의차를 보면 

말군과 치마의 衣次가 비슷함86)을 감안하여 1550년대의 복식으로 추정되는 원주원씨 스란치

마의 치수를 참고로 하였다. 원주원씨의 치마는 <그림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 127㎝에 

폭이 6m가 넘는 것으로 의례용치마로 추정되며 七寶蓮花紋段에 織金葡萄童子紋膝襴單을 달

84) 석주선, 앞책

85) 󰡔服飾類名品圖錄󰡕, 고려대학교 박물관, p 121, 1990

86) 가례도감의궤의 치마와 말군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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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직금포도동자문 제직에 관한 기록은 연산군조에 보이는데, 燕山 10年 5月 “藍色緋緞童子葡

萄雙膝襴(스란)과 蓮邊에 泥金으로 그린 치마감 9폭을 대궐로 드리라”87) 하였고, 10년 6월에

도 “藍童子雙膝襴蓮邊全廣苧絲羅紗一匹을 대궐로 드리라”88)는 기록이 보인다.

<그림35> 원주원씨 치마 도식화89)

  복원한 왕비 말군은 成宗 5년에 완성된 󰡔經國大典󰡕의 布帛尺度90)를 보면 1尺이 46.80㎝인

데, 이를 기준으로 1尺을 47㎝로 복원하였다.

  의궤의 의차를 환산하면 25尺 × 47㎝ = 1175 ≒ 13마가 소요된다.

  원단은 27″素色花紋緞으로하여 9폭을 이어 반으로 나누어 양쪽 가랑이를 만들었는데, 옷

감의 소요량을 보면, 원주원씨의 치마와 동일한 13마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91) 그리고 

대 상 문 헌 착용자 의 차 와  치 수 부속 및 기타

仁祖壯烈后

(1638)
嘉禮都監儀軌

王妃  膝襴單裌袜裙一次 花紋白疋緞一匹
 膝襴七尺

 貼金二束八張

王妃
 襦赤亇一次 紫的疋緞二十八尺

  內拱白鼎紬一匹

 膝襴八尺

 (貼金二束半都藍雙龍織造)

昭顯世子

(1627)
嘉禮都監儀軌 王世子嬪

 袜裙三內

    白疋緞二十五尺

    生白綃二十三尺

    白疋緞膝襴二十三尺

    都監織造

 厚貼金二束

87) 󰡔燕山君日記󰡕燕山 10年 5月 23日(壬子)

88) 󰡔燕山君日記󰡕燕山 10年 6月 26日(乙酉)

89) 박성실, ｢朝鮮朝 치마 再考｣, 앞책

90) 이은경, ｢한국과 중국의 포백척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박사), 1993

91) 원주원씨 치마 원단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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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군에 포도동자문을 금직한 스란단을 달았다.

  당시 기록을 근거로 사용된 옷감의 소요량을 계산해 보았다.

    * 옷감소요량

      옷감폭   : 27〃≒ 67.5㎝

      옷감길이 : 130(시접포함) × 9폭 = 1170

                 1170 ÷ 90(1마 90㎝) = 13마

  2) 󰡔樂學軌範󰡕 女伶 袜裙

  󰡔악학궤범󰡕 연화대 정재 女伶服飾에 나와있는 말군을 원문에는 紅綃로 되어있으나92) 홍색 

명주로 복원하였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옷의 치수는 허리는 길이 一尺九寸五分, 높이 一寸八分, 한쪽가랑이 

二幅半에 길이 一尺九寸五分, 끈은 허리둘레 九寸三分에 넓이 一寸五分, 양쪽 매는 끈 한쪽 

一尺三寸五分이다.

  옷 재단 시 이 척수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악학궤범󰡕이 쓰여진 시기가 成宗24년(1493)인 

점을 감안하여 󰡔경국대전󰡕의 布帛尺度에 따랐다.

  이에 따르면 󰡔악학궤범󰡕 말군의 길이는 一尺九寸五分, 약 91㎝임을 알 수 있다.

  복원한 말군은 바지길이는 91㎝로 하고 바지 폭은 63㎝폭 명주를 각각 두 폭씩 이어 만들

고, 위와 바지부리에 주름을 잡아 허리에 달고 어깨끈을 달았다.

  3) 妓女袜裙

  풍속화 속의 기녀말군을 복원한 것인데, 그림 상으로 볼 때 풍속화 속의 기녀 말군보다는 

가례반차도 속의 상궁이나 기행내인 등의 말군이 풍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앞

에서 복원한 왕비․왕세자빈 말군에 비해 바지통을 좁게 제작하였다.

  백색 명주를 사용하였는데, 옷감 한 폭을 40㎝로 하여 8폭의 옷감을 4폭씩 이어 윗부분과 

바지부리에 주름을 잡아 한 허리에 붙였다. 이는 단속곳 유물 중 한쪽 바지가랑이가 69㎝인 

정온의 유물93)을 참고로 하여 1폭을 추가하여 복원하였다. 단속곳은 속옷이지만 말군은 겉

1폭길이 130㎝ × 9폭 = 1170㎝

1170㎝ ÷ 90㎝ = 13마

92) 󰡔樂學軌範󰡕 卷八 蓮花臺服飾

93) 󰡔한국복식󰡕 16호,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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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위에 입는 것이므로 넉넉하게 여유를 준 것이다.

5. 맺음말

  우리민족의 騎馬 風習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기마와 관련된 馬上衣類에 관한 자

료는 극히 미미하다. 이 글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말을 타고 다닐 때 便單하게 착용하였던 

기능적인 服飾類에 관하여 살펴본 일차적 연구이다. 전투용 갑옷이나 마상 무예복 등 특수

한 용도로 착용되었던 마상의류는 제외하였으며 문헌과 기록화, 실물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문헌에 보이는 구체적인 마상의류 기록은 袜裙 뿐이었으며 실증적인 고찰을 위

해 기록과 그림자료에 의거하여 考證․ 復原하였다. 따라서 상당부분을 그림자료를 이용하

였는데 조선시대 기록화 중에서 遠行時 行列圖를 그린 󰡔園行乙卯整理儀軌班次圖󰡕, 󰡔安陵新

迎圖󰡕, 󰡔通信士行列圖󰡕, 󰡔東萊府使接倭使圖󰡕를 중심으로 말을 타고 있는 인물들의 복식을 

연구대상 마상의류에 포함하였다. 실물자료는 전래유물과 출토복식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전래유물은 기록화에 보이는 복식자료를 선별하였고 출토복식은 각기 다른 분묘에서 발굴되

었으나 앞길이 보다 뒷길이가 짧으면서 대부분 둔부선까지 이르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 

短後衣形 服飾類를 마상의류에 포함하였다. 이밖에 직책상 말을 타고 업무를 수행하는 파발

군과 전령군 복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된 마상의류는 말군, 협수(동다리), 쾌자(전복), 철

릭과 단후의형 복식류인 방령, 액주름, 구의(충북대소장 지정당시 명칭), 답호(고려대소장 지

정당시 명칭) 등이다. 각 종류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1) 말군은 國初부터 상류층 부인들의 馬上衣로서 착용되었다. 한편 宋代의 마상의 가운데 

여자의 旋裙 기록은 말군과 유사하였으며 󰡔고려도경󰡕의 선군도 마상의로서의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고려시대부터 착용되었을 확률이 높다. 말군은 궁중행

사기록인 嘉禮都監儀軌 중 王妃 및 王世子嬪의 말군, 國葬都監儀軌 服玩用 말군이 확인되었

다. 그 외에 尙宮이나 內人들의 말군 착용모습은 역대 嘉禮都監儀軌班次圖에서 확인되었다. 

궁중행사 이외에 18세기 遠行길 행렬도에서는 妓女와 구군복 및 철릭을 착용한 관리들에게

서 남자들의 말군 착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세기초 기녀들의 말군 착용 사진이 남

아있어 말군은 騎馬 風習과 관련하여 궁중 가례 시 女官들의 말군 외에 國末 기녀들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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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용으로 계속해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말군은 부리를 오무려준 것 이외에는 단속

곳과 유사하며 그림에 따라서는 부리를 그대로 두고 종아리부분에서 묶은 것처럼 보이는 구

성도 있다. 기록과 그림자료에 의거하여 王妃用 말군과 妓女用 말군, 呈才用 말군을 복원하

였다. 王妃나 世子嬪이 실제로 말군을 착용하였는지의 의문은 남아있으나 이른 시기의 가례

도감의궤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 이를 근거로 복원해본 결과 출토된 스란치마 소

요량과 유사하였다. 말군은 가장 위에 걸쳐 입어 기마 시 간편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적인 마

상의 임을 알 수 있었다.

  2) 短後衣類에서는 중국자료 가운데 宋 및 元代 마상의에 貉袖가 있으며 허리 밑까지 오

는 길이와 半袖, 對衿形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淸代에 이르러 馬褂가 되었다고 한다. 짧은 

길이와 짧은 소매는 기마 시 편리한 특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宋代에는 단후의가 있어 

군사들이 유희용으로 착용하다가 후에 甲背子가 되었으며 淸代에까지 전래되었다는 내용들

은 출토복식 단후의와 비교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가 되었다. 단후의의 종류는 방령, 액

주름, 답호, 구의 등이다.

    ① 본고에서 방령은 네모 난 깃을 의미하며 모두 출토복식으로서 시대가 확실한 유물

을 기준으로 보면 임란 전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출토된 방령은 모두 半袖이며 앞

길이는 차이를 보이지만 뒷길이는 대부분 둔부선에 이른다.

    ② 방령의 깃을 형태상으로 보면 두가지로 분류되었는데, Ａ형은 네모난 깃이 이중으로 

달려있고 이중깃과 섶 사이에 下領이 있는데, 깃부터 하령까지 對衿形이다. Ｂ형은 이중깃

이 아니며 하령 부분이 따로 없이 하나로 길게 달려 있는 형태이다.

    ③ 방령의 깃을 하고있는 남이흥장군의 鹿皮方領과 정충신장군의 갑옷 등의 유물과 문

헌자료인 󰡔國朝五禮儀󰡕의 甲冑圖說, 󰡔樂學軌範󰡕의 五色段甲을 종합해 보면 방령은 무관들의 

갑옷에서 그 원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④ 이밖에도 남양홍씨 액주름과 傳 박장군 유물, 홍진종 유물 등의 단후의는 말을 탔을 

때 옷의 뒷자락이 말안장 부위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이는 기마 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기능적인 구성이었다.

  3) 구군복은 동다리와 전복을 입고 전립, 전대, 목화를 일습으로 갖추어 具軍服으로 이름

하고 있으나 문헌에는 具軍服이란 용어는 찾아 볼 수 없고 문헌에 보이는 具禮服, 具戎服, 

具器服의 기록과 같이 군복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였다. 동다리는 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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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한 말기적 표기이며 전복과 쾌자는 18, 19세기에 동일한 옷에 별칭으로 혼용되었다. 동

다리는 길과 소매를 별색으로 처리한 좁은 소매의 직령포로서 대금형 쾌자와 함께 착용하는

데 뒤트임이 길게 있고 양옆까지 트여 기동성있게 구성되어 있다. 직책상 기마의 기회가 많

이 부여되는 무관복으로서 마상의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원행 시에는 종아리 부근을 

끈으로 매주거나 단추를 달아 편단하게 만든 효율적인 유물도 확인되었다.

  4) 철릭은 戎服으로서 국왕의 교외 거동 시에는 武官은 물론이고 王 이하 百官들도 착용

하였다. 平時에도 단령 속에 받쳐입어 有事時를 대처하는 非常服으로 착용되었다. 철릭의 

넓은 치마와 탈착식 소매는 활동성이 강조된 것으로 기마에 적합한 구성을 하고 있다. 후기

에는 夾袖․快子의 착용으로 착용 빈도가 축소되었으나, 원행 시 기록화에는 夾袖․快子 차

림의 武官과 함께 철릭 차림의 百官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元의 요선오자는 철릭형으로 허

리에 요선이나 띠를 매어주는 것은 말을 타고 격렬하게 달릴 때 내장을 보호해 주는 역할

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유물 중에도 이러한 요선철릭을 볼 수 있다.

  5) 직책상 말을 타고 업무를 수행하는 전령이나 파발군의 복식도 무명 철릭에 세자락으로 

트인 더그레를 착용하고 방울을 달아 효율적인 복식 구성을 하고 있었다.

  6) 도포를 마상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문헌상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상으로는 

도포의 착용 모습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도포의 넓은 소매와 이중으로된 뒷길은 이제까지 

살펴본 마상의의 기능적 조건에 부적합한 제도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馬上衣類 服飾들에서는 기마에 방해되지 않도록 옷을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구성을 지녔다는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의복 착용 시 미적인 측

면 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인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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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령】

1. 경주鄭씨 溫(1481~1538) : 유물번호 8735, 운문단

 

<직물사진(20배)>

11

44

10

50

9.5 56

111

42

6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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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령】

2. 고령申씨 汝灌(1530년대초~1580년대) : 유물번호 8797, 화문단

 

<직물사진(20배)>

9.5

25.527.5

41

15

28.5

62.5

45 90.5

15.5

31

3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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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주름】

1. 광주李씨 彦雄(宣祖代) : 유물번호 3917, 무명, 중요민속자료 제114호

<직물사진(20배)>

6.2

16

7.56

25 31 24 24 31

21.5

104

33.5 32

53

6

31
2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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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주름】

2. 남양洪씨(1500년대 추정) : 유물번호 4033, 공단

     

<직물사진(20배)>

     

<직물사진(40배)>

10.5

43 29.5 23.2

90

62.5
68.5

60

59

36.5

52 29.5 4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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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복】

1. 윤용구(1853~1936) : 유물번호 0200, 갑사, 중요민속자료 제216호

18.5

8.517.556.5

19.5

37.5 21.5

95

98.5

29.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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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복】

1. 전래품(1890년대) : 유물번호 0818, 갑사

53 12.5 79

27
18.5

93110

49.3

17

24.5 24.8

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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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다리】

2. 전래품(1870년대) : 유물번호 3138, 갑사

 

82
9

125

35.5 21.3 33.5

9789.5

23.5

27

94.5

33.5 21.7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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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다리】

1. 전래품(1880년대) : 유물번호 0909, 갑사

9

32.5

34

82.5

31.7 31

77

91 84

37 31.7 34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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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1. 전래품(1870년대) : 유물번호 1135, 갑사

29.5

7.5

26.5

9

116

34.5

28

31.5

8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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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2. 전래품(1870년대) : 유물번호 0867, 갑사

7.25

25

21.5

28

5

19

100.5 91.5

22.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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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릭】 

1. 나주丁씨 應斗(1508~1572) : 유물번호 7301, 운문단

 

<직물사진(20배)>

     

<고름바대 직물사진(20배)>

35

17.5

47 68 11

4

4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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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릭】

2. 남양洪씨(1500년대 추정) : 유물번호 4021, 당초모란문사

 

<직물사진(20배)>

131

62.5

15
20 12

7

26.5

60

16
4.5

38
51.5 61 21

4440

26
2

59
59

60 63 6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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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릭】

3. 탐릉군(1636~1731) : 유물번호 3960, 운문단

 

<직물사진(20배)>

11

22.5
43.5

86

120

36

20.566

63.5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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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릭】

4. 탐릉군(1636~1731) : 유물번호 3961, 운문사

 

<직물사진(20배)>

10.5

23.5

62
44.5

81

34

123

66.5 24.5

3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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